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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미국내
가장 살기 좋은 곳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

사추세츠 부동산시장이 올 봄 멈추지 않는 상승

세를 기록하며 5월 주택가격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워렌그룹(Warren Group)에 따르면 매사추

세츠 평균 콘도가격은 기 32년만에 최초로 40만

불을 넘어서 $400,500에 달했다. 1가구주택 가격

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 오른 $410,000

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팀 워렌 워렌그룹 대표는 “재고와 새로운 매

물이 줄어들고 매매가 진행중인 집들이 늘고 있

다”며 “평균 1가구주택(single family house)

가격이 내달 다시 기록을 갱신해 최고가를 칠 것

임을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보스톤 근교 주택 시장은 이른 봄 새로운 매

물이 유입되면서 그동안의 뜨겁던 부동산 열기

가 조금 냉각기를 갖는 모양세였다. 이는 지난 5

월 한달 동안 더 많은 주

뜨거운 MA주 부동산, 사상 최고 집값 기록 갱신중 
32년만에 최초로 주 평균 주택가격 콘도마저 40만불 넘어

보스톤 근교 주택 평균은 66만여불, 내집마련 더 어려워져

매매진행중인 주택 많아 다음달 다시 최고가 갱신 가능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뛰

어난 교육여건과 대중교통 접근 용이성을

갖춘 매사추세츠주가 비싼 생활비용에도 불

구하고 미국내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선정됐다. 

개인 재정 웹사이트인 월렛허브(Wallet

Hub)가 미국내 이사 시즌을 맞아 조사한

2019년 미국내 가장 살기 좋은 곳 조사에 따

르면 매사추세츠주는 높은 건강보험 가입율

, 교육, 경제력, 안전도 등으로 1위를 차지했

다. 

월렛허브는 크게 주택구입 가능율, 경제

력, 교육 및 건강, 삶의 질, 안전도 5가지 범

주를 측정할 수 있는 51개 지수를 종합해 순

위를 정했다. 살기 좋은 곳 2위는 미네소타,

3위는 뉴햄프셔 4위는 뉴저지, 5위는 콜로라

도 순이었다. 위스콘신, 버지니아, 아이오와

, 유타, 아이다호는 그 뒤를 이었다. 

매사추세츠주는 높은 생활비, 소득 대비

주택가격으로 산정한 주택구입 가능율 등에

서는 하위 순위를 기록했다. 

hsb@bostonkorea.com

▶▶4면으로 계속

워렌그룹(Warren Group)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평균 콘도가격은 기 32년만에 최초로 40만불을 넘어서 $400,500에 달했다. 사진은 보스톤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콘도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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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69주년 <범 한민족 평화통일 걷기>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

스톤 지역 한인들이 6.25전쟁 69주년을

맞아 “범 한민족 평화통일 걷기 행사

”를 보스톤 외곽 노스 이스턴에 위치

한 보더랜드 주립공원에서 6월 25일 개

최하였다.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산우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연세대

동문회, 한양대 동문회 등 동문회가 앞

장을 섰고 보스톤 한인회,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재향군인회, 민주평화통일자

문회의 보스톤협의회 등 여러 한인 단

체 관계자들이 호응했다. 한국 정부측

에서는 보스톤 총영사관에서 김용현 총

영사가 참석하였다.

참가자들은 69년전에 있었던 한국 전

쟁의 비극을 되새기며 다시는 한반도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

가 정착되기를 기원하였다.

이날 공동 행사를 총괄하여 준비한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이강원 차

기회장은 “보스톤 지역의 여러 한인

단체가 함께 오늘의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하고 참여하여 평화 염원 행사로서

의 의미를 더욱 높였다” 며 참가자 모

두에게 감사를 전했다. 

김용현 보스톤 총영사의 기념사에 이

어 이경해 시민협회 회장, 보스톤 한인

회 이영애 부회장, 김우혁 재향군인회

회장, 김성혁 연세대 동창회장,  함혜란

민주평통위원, 김경일 교수는 미국 등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그들의

자유 수호를 위한 의지를 잊지 말고 높

은 뜻을 보존하자고 하였다. 

이날 일행은 각자 준비한 태극기를

손에 들고 넓은 보더랜드 호수 둘레 길

을 한 시간에 걸쳐 걸으며 한반도의 평

화정착을 염원하였다.

걷기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산우회가 준비한 피

자와 수박, 그리고 시민협회가 준비한

칩 등을 들며 동포들끼리 친목을 나누

었다.

이날 모임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세세

한 부분까지 모두 준비한 서울대 뉴잉

글랜드 산우회 김정선 회장은 좋지 않

은 날씨에도 행사가 무사히 성황리에

종료되자 “우리들의 평화 염원과 정성

이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어 걷기 행진

을 마치고 피자, 수박 점심까지 마친 후

비가 와 다행이었다” 며 안도의 마음

을 표했다. (기사제공: 이영인)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 한인단체, 각 학교 동창회 및 교민들이 주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올해 9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9

기 평통 해외자문위원을 공모제를

통해 7월 4일(한국시간)까지 모집한

다.

공모제로 모집하는 재외동포 참

여 평통 자문위원은 보스톤 총영사(

재외공관장) 추천 평통자문위원과

별도로 선발하며 총 3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외동포 참여공모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은 만 19세

이상으로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사

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자문 및 건

의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통

일 관련 분야 활동가 또는 연구자, ▶

동포단체 구성원, ▶ 청년단체 인사

또는 청년 관련 활동가, ▶여성단체

인사 또는 여성 관련 활동가, ▶한글

교육기관 관련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한인들은 민주평

화 통 일 자 문 회 의  홈 페 이 지

(www.nuac.go.kr) 공지사항에서 재

외동포참여 공모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7월 4일(한국시간 기

준)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

무처 해외지역과에 우편(EMS)으로

접수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사본(스캔) 제출하

고 원본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또는 추천을 원하는 한인들

은 1)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정보제공 동의서, 2)자문위원 활동

동의서, 3)자기 신원기술서 및 정보

제공 동의서, 4)신원진술서, 5)여권

사본, 6)해외 범죄기록증명원, 7)컬

러사진 1매(3.5X4.5cm) 등 총 7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평통 사무처는 최종 위촉된 위원

에게 8월 중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

이다. 관련문의는 민주평화통일자

문회의 사무처 해외지역과 재외동포

참여공모 담당자(조영수 주무관,

82-2-2250-2242)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평통 재외동포 공모제로 모집 

영사관이 아닌 평통사무처에 직접 신청 

한인 단체, 평화통일 연구, 한국학교 관계자들 대상 

참가자들:김대식, 김경일 부부, 모정자, 정정욱/이길자, 김문소/김계숙 및 손자, 정해숙, 전태선, 임영인, 이경해/Mr. Dong, 김성혁 부부 및 자녀, 김우혁, 함혜란,
박현자, 이영애, 이충시, 이제봉/한수옥, 김용현, 정태영/이영인,  이강원, 김정선 외 수명.(무순, 존칭 생략)]   <사진 제공: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이영인>



TEL:781-398-1881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맞춤식 교육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Ⅰ및 SATⅡ 개인교습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SATPlus SATPLUSTUTORING.COM

SAT Plus Summer Schedule 2019

8:00 AM - 12:00 PMSAT l Prep 7/8 - 7/26   Mon-Fri

TimeClass

4:00 PM -   6:00 PMBiology(Preview) 7/8 - 7/29   Mon/Wed/Fri

1:00 PM -   3:00 PMChemistry(Preview) 7/8 - 7/29   Mon/Wed/Fri

July 2019

8:00 AM - 12:00 PMSAT l Prep 8/5 - 8/23 Mon-Fri

TimeClass

1:00 PM -   3:00 PM
4:00 PM -   6:00 PM

SAT ll Subject Tests
(for August 24 test)

8/5 - 8/23 Mon/Wed/Fri

Augus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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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대

한항공 보스톤 취항을 기념해 대한항공과 인

천국제공항공사 항공마케팅팀이 보스톤을

방문, 보스톤 지역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천 공항에 대해 홍보했다. 

보스톤 다운타운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에서 25일 개최된 행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이용 및 환승 시설 안내와 대한항공 및 델타

조인트벤처에 관한 설명 등이 이어졌다. 

프레젠테이션을 담당한 항공마케팅팀 박

승명 대리는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공항중

의 하나”라며 “에어포트 서비스 질에서는

12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평가됐고, 지난

해 국제 화물 수송량에서는 3위, 승객 이용자

수에서는 5위였다”고 말하고 “총 6천 8백만

명의 승객들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박 대리는 인천공항을 “아시아와 미국을

잇는 최고의 선택지” 이며 “아시아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

30%정도는 인천공항을 최소 한번 정도 방문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인천공항은 공항 이외에도 2019년 파라다

이스 시티 그리고 2022년에는 종합 리조트가

각각 완공돼서 카지노, 테마파크, 실내외 공

원 등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한편 대한항공 시니어 매니저 앤소니 토그

노(Anthony Togno)씨는 “올해 5월로 대한

항공과 델타항공이 조인트벤처 1주년을 맞는

다. 지금까지 성공적이었으며 계속적인 성공

적 관계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델타 로리 달렌(Laurie Dahlen) 시니어 매

니저는 “대한항공과의 조인트 벤처를 통해

80개의 아시아 목적지에 노선을 확대할 수 있

게 됐다”고 말하고 “12월달에 한국을 방문

해서 (박승명 대리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설

명했던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

다. 

특히 이들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이용

시 마일리지를 원하는 항공사에 적립할 수 있

으며 어느 쪽에서 마일리지를 획득하든 같은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지만 대한항공의 마일리지와 델타항공의 마

일리지 통합은 아직 가능하지 않다. 

행사 마지막으로 델타항공은 추첨으로 2명

을 선정해 각각 2매씩 총 4매의 미네아폴리스

-인천 항공권을 선물로 증정했다. 

editor@bostonkorea.com

"세계 최고의 인천 공항을 애용해 주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보스톤서 인천공항 설명회 가져 

인천국제공항공사 마케팅팀 김형일 팀장, 박승명 대리, 대한항공 앤소니 토그노, 델타 로리 달렌

대한항공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5일 매리어트 코트야드 호텔에서 보스톤 지역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천공항과 대한항공을 홍
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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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전기차 보조금 올 9월말 마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베이커 행정부는 매사추세츠주

전기자동차 판매를 장려하는 리베이

트 프로그램을 9월 종료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 단체들은 이

같은 결정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리베이트 프로그램 자

금이 점차 줄어 드는 상황에 따라 24일

열린 무오염자동차위원회(ZEVC)회

의에서 전기차보조프로그램(MOR-

EV program)은 마지막으로 9월 30일

까지 구입하는 전기자동차에만 연장

되도록 했다. 

매사추세츠주는 전기 자동차에 대

해 $1500의 리베이트를 그리고 무오염

자동차(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최고

$450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판매

가 급증하면서 보조금 수요 또한 급증

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상, 하원은

지난 4,5월 회기에서 현재 5년째 운영

중인 전기차 보조금 충원을 의결하지

않았다. 

전기차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

한해동안 지급한 보조금의 양은 지난

4년동안 지급했던 금액을 넘어섰다.

현재의 프로그램하에 1만4천대가 넘

는 전기차가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보

조금은 3천만불에 달했다. 

국제자동차제조사협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8개주는 2013년

MOU를 통해 2025년까지 3백30만대

무오염방출자동차를 판매키로 했다. 

이 협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는

2018년 9,007 전기자동차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대비 175%가 상승한 수치이

기는 하지만 2025년까지 3백30만대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

다. 

환경그룹들은 이에 따라 전기 자동

차 및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지원 프로

그램을 위한 새로운 정부 자금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커 행정부는 전기자동

차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더 많은 모델과 더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를 생산함에 따라 점차 기존 가솔린

차와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변경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연방 세금크레딧은 별도

매사추세츠 리베이트와 별도로 연

방 정부는 전기차 및 연료전지차 등에

세금 크레딧을 제공한다. 세금 크레딧

은 구입하는 전기자동차의 종류에 따

라 다르다.  각 전기차종은 20만대 판매

이후 점차 세금 크레딧이 줄어들게 된

다. 즉, 테슬라와 같은 인기 차종의 세

금 크레딧은 신규 차종이 아닌 이상 그

리 크지 않다는 의미다. 

또한 직접 돈으로 주는 리베이트와

달리 연방정부에 내야 할 세금 금액만

큼을 차감해준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 연방 소득세를 환급 받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차감할

세금 크레딧이 없으므로 전혀 돈을 지

급받지 못한다. 

반면, 세금크레딧이 $7500이며 내야

할 세금(tax liablility)이 $2500인 경우

$2500만 세금크레딧으로 차감 받는다.

나머지 $5,000은 다음해로 이월할 수

없다.                hsb@bostonkorea.com

택판매고를 올렸다는 것으로 해석

된다. 

주택 매물의 증가세는 오래가지

않았다. 매사추세츠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5월들어 매물

이 감소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빠른

주택판매의 증가세는 주택재고를

고갈시키기에 충분했다. 

매사추세츠부동산 중개인협회 앤

메크자이워 회장은 이 같은 주택시

장의 상승은 주택 구입자들에게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평균

주택가격이 40만불이 넘은 상황에

서) 첫 주택구입자들이 자신들이 원

하는 주택을 적절한 가격에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매사추세츠 주택 평균가격은 사

실상 보스톤 대도시 권역의 평균가

격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부동산

시장 트렌드를 연구하는 리얼티합

(RealtyHop)에 따르면 보스톤 권역

의 평균 주택가격은 $665,000이었다. 

보스톤 대도시 권역은 주택구입

능력지수(housing affordability)에

서 LA, 마이애미, 뉴욕, 샌프란시스

코, 오클랜드, 저지시티에 이어 8위

를 기록해 미국내에서 8번째로 집사

기 어려운 도시권역으로 꼽혔다. 보

스톤은 최근 뜨거운 부동산 가격 상

승으로 인해 집값부담이 전달 대비

3.1%나 상승해 10위권 내에서 두번

째 높은 상승율을 보였다. 

hsb@bostonkorea.com

뜨거운 매사추세츠 부동산, 사상 최고
집값 기록 갱신중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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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야외 활

동을 제공해온 한미청소년프로그

램(이하 KAYP)은 뉴햄프셔 숲속

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우리

나라 전통활 및 양궁을 쏘아 볼 수

있는 시연모임을 개최한다. 

KAYP는  뉴 햄 프 셔  어 번

(Auburn)에 마련된 국궁 및 양궁

연습장(캠프 장소)에서 7월 13일

토요일 오전 및 오후 2차례, 7월 14

일 오전 1차례 등 모두 3차례에 거

쳐 이번 시범 모임을 진행할 계획

이다. 국궁은 초등학생들에게 어

렵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양

궁연습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무료로 제공되는 이번 행사에

간단한 스낵과 음료도 준비된다.

참가를 원하는 한인 및 가족들은

반드시 진태원 진행자(603-205-

6679 나 Taewon.Jin@Gmail.com)

에게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이 캠프 장소에는 가족들과 직

접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야

외 장소도 있으므로 이를 준비해

와도 좋다. 

7월13일 토 9:00 – 12:00, 2:00-

5:00

7월14일 일 9:00 - 12:00

장소: 596 Hooksett Rd, Auburn

NH 03032

603-205-6679 나 이메일 Tae-

won.Jin@Gmail.com 등록 가능하

다.

bostonkorean@hotmail.com

2019년 국궁 및 양궁 시연 모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RI 한인회관 관리위원회는 2017년 9월

개관한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관의 이

용시 반드시 1주일 전 건물관리위원중

한 명에게 예약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인회관/문화관의 노래방 등 사용

을 원하는 한인들은 사용날짜와 시간,

참석인원수, 사용목적, 음식준비 정보

등을 위원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약이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1주일 전 예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리위원회는 노래방 등을 사용한

후 사용한 그룹이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의 책임이 있으며 연락을 받은 위원은

사용 전후 점검과 문단속의 책임을 지

게 된다. 

특히 한인회측은 한인회 웹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한인 서로간의 클럽활

동을 키워나갈 것을 권장했다. 또한 회

관 사용시 전기, 히팅 등 유틸리티 비

용이 발생되므로 가능한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의 기부를 해달라고 당부했

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2017년 9월

‘회관’ 개관식 이후 여러가지 시설

도 보충하고 아래층에는 노래방의 시

설도 갖추었다.  한인회관은 그 동안

이사회, 건물관리 위원회, 문화위원회

, 경제인 협회 회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되어 왔지만 일반 한

인들의 적극적인 이용 등 활성화를 위

해 예약제를 시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

다. 

건물 관리위원:  이동수 (401-556-

4224), 김창연 (401-935-7295), 박근찬

(734-649-2254), 이재영 (401-569-0017), 조

봉섭 (401-632-7401) 

bostonkorean@hotmail.com

RI 한인회관 이용, 1주일전 예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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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이들이 음악을 비볐습니다

'한여름밤의 꿈' 필하모니아 보스톤
카네기 공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필하모니

아 보스톤 챔버오케스트라(단장: 장수인)의 카

네기홀 연주가 잰켈홀(Zankel Hall)에서 지난

6/22일 성황리에 열렸다. 

보스톤과 뉴욕의 솔로이스츠(Soloists) 22명

으로 이루어진 챔버오케스트라의 카네기 음악

회는 아름다운 환상의 한 여름밤 음악으로 600석

전석이 매진되는 인기를 누렸다. 

필하모니아 보스톤 챔버그룹은 이번 <Sum-

mer Fantasy Concert> 에서 출중하고 원숙한 기

량으로 다져진 감동의 음악으로, 우아하고 화려

한 실내악 연주의 진수를 선사하였다. 

그리그의 홀베르그, 비발디의 4계중 여름, 라

벨 7중주, 슈만의 5중주, 차이코프스키의 플로렌

스의 추억 등의 프로그램을 연주했다. 특히 김현

정 바이올리니스트의 4계중 ‘여름’ 연주는 하

프시코드와 함께 기품있는 고전음악의 진수를

보여주며 모든 관객을 숨죽이게 했다. 

장수인 단장은 “이번 연주를 위하여 단원들

은 보스톤과 뉴욕을 오가며 연습했고, 전심을 다

한 열정의 연주가 느껴지는 음악회였다. 모든 음

악인의 꿈의 무대인 카네기 홀에서의  ‘Sum-

mer Fantasy’ 음악회는 대성공이었다.”고 밝

혔다.  

각 연주자가 솔로이스츠(Soloists)인 젊은 음

악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필하모니아 보스톤

챔버오케스트라는 오는 10/5일 ‘Fall in Love (

가을사랑)’ 연주회를 갖는데 이어 내년 5월에

는 한국 CBS 방송사의 초청연주로 지방순회공

연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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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평범하지

만 음악에 대한 열정과 흥미를 가진 다양한 사람

들이 바쁜 삶 속에 작은 여유로 노래를 배우다

함께 모여 하모니를 이루었다.

보스톤 코리안 싱어즈(BKS)가 주축이 된 비

빔콘서트는 6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뉴튼에 위

치한 보스톤 한인 천주교회에서 개최됐다. 권정

규 씨의 기획으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보스톤 코

리안 싱어즈(BKS)의 합창단, 남성, 여성 중창단

그리고 천주교회 한인 성가대가 참여했다. 

한국의 비빔밥처럼 Jazz Mass, Meditation

from Thais, 사랑은 영원하네, 꽃밭에서, 세상을

사는 지혜, 빨간 구두 아가씨, 아빠의 청춘 등 여

러 장르의 곡들이 한데 섞였다. 비빔 콘서트는

공연하는 사람들과 관람하는 사람들이 모두 행

복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콘서트를 공연

자 대부분이 음악 전공자가 아닌 평범한 삶을 살

아가는 사람들이라 또 다른 감격을 느꼈다. 

권정규 지휘자처럼 타고난 호흡과 튼튼한 성

대를 가지고 여유롭게 뽐내며 노래하는 사람들

은 없었지만 이 시간을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

고 서로의 소리를 들어가며 조심스레 화음을 맞

춰왔기 때문이다. 또 이전의 자신과 달리 더 높

고 크게 그리고 아름답게 노래하게 된 자신의 성

장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의 모습과 그리 많이 동떨어지지 않은 관

객들이 있었다. 공연자들의 마음과 부족한 모습

속에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익숙한 가곡 속에서

관객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며 위로를 그

곳에서 함께 받았다. 

지복(더 없는 행복)을 누리는 삶은 성장하는

삶이라는 작가 톨스토이의 말처럼, 지난 시간 성

장해 왔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공연자들과 관객들이 함께 느낀 이번 비빔 콘

서트였다. 앞으로의 공연이 더욱 기대되는 행복

한 공연이었다.

글쓴이 유인지

bostonkorean@hotmail.com

카네기 홀 잰켈홀을 가득 메운 600명의 관중 앞에서 22일 연주하고 있는 필하모니아 보스톤 챔버오케스트라

보스톤코리안싱어즈 비빔 콘서트

보스톤 코리안 싱어즈(BKS) 비빔콘서트가 6월 22일 뉴튼에 위치한 보스톤 한인 천주교회에서 열렸다. 보스톤코리안싱어즈 합창단
원들의 공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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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민권 문항 삽입 현재로서는 안돼 Rt.2 서쪽 방향 2개 차선 공사로 막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번도로 서쪽방향 알링턴에서 렉

싱턴 사이의 오른쪽 2개 차선이 26일

부터 시작해 7월 4일까지 공사로 폐

쇄된다. 나머지 2개 차선은 그대로

운행 가능하지만 병목 현상으로 차

량 정체가 예상된다. 

2번도로 56번 출구에서 57번출구

사이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이번 오

른쪽 2개 차선 폐쇄는 러시아워를 피

해 진행된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

터 오후 3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7시

에서 오후 8시까지 차선을 막는다. 

와즈워스 로드(Wadsworth Rd)

로부터 2번도로로 진입하는 진입구

는 다우 애비뉴(Dow Ave) 직전부

터 폐쇄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 연방 대법원이 2020년 센서스에

서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소위 “시

민권 질문 문항” 삽입에 대해 더 명확

한 정부의 설명이 있기 전까지 삽입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 연방대법원 다수 판사들은 “연

방 정부의 시민권 문항 삽입 결론과 삽

입한 이유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며 지금으로서는

삽입이 불가하지만 정부가 명확한 이

유의 근거를 제출하는 경우 달라질 수

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하지만 센서스 질문지를 인쇄해야

하는 만큼 미 상무부와 법무부가 충분

하고 명확한 근거를 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센서

스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지 변호사들

에게 자문을 구해서 대법원이 명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연방의회

증언에서 시민권질문 삽입을 결정한

것은 법무부가 2017년 12월 소수민족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을 강화하기 위한 인구자료

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3명의 연방

법원 판사들은 로스 장관의 증거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센서스국 자문단의 만장 일치 조언을

완전 무시하고 “당신은 미국의 시민

권자입니까”라고 묻는 문항의 삽입을

결정한 지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의 결정은 이후 커다란 정치

적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2020

년의 인구조사를 통한 인구 통계는 향

후 10년 동안 미국 하원의석수를 조정

하며 2024년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선

거인단 수를 조종하는 자료가 되기 때

문이다. 또한 미국내 각 도로, 학교, 병

원, 건강보험 등 관련해 매해 약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예산 분배의 근거

로도 쓰이게 된다. 

센서스국의 오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민권 질문 문항은 때로 이민자 가정

들이 질문지 작성을 거부하게 되는 원

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서스 전

문가들에 따르면 시민권 질문 문항은

저조한 인구집계(undercount)는 물론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결

론이었다. 

센서스국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최소한 한 명의 비 시민권자가 있는 집

들의 응답율을 최소한 8%로 낮추는 결

과를 초래했다. 이는 2020년 인구조사

에서 무려 9백만명이 응답하지 않을 것

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그간 센서스 시민권질문과 관련해서

수많은 논란이 야기 됐으며 특히 2020년

대선에서 커다란 정치적 논란으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

은 지난 4월 트윗을 통해 “시민권 질문

문항이 없는 센서스는 의미없다”고

주장했다. 

2018년 4월 시민권 질문 삽입에 대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뉴욕지법

판사의 동의 판결을 이끌어 냈던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은 매사추세츠 주민들과 민주주의

승리”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대법원장 로버츠, 로스장관의 삽입 주장 근거 부족 

트럼프, 센서스 최대한 늦출 명확한 근거 찾겠다 

(애틀란타 = 애틀란타조선) 김중

열 기자 = 모기지 이자율의 하락 안

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책모기지기관 프레디맥(Fred-

die Mac)은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3.84%를 기록했다고 지

난 주말 발표했다.

지난주 제자리에 머물렀던 30년

고정 금리 모기지는 전주의 3.82에서

0.02% 상승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57%였다.

재융자용으로 인기가 높은 15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이번 주 평균 이

자율은 지난주에 비해 0.01% 하락해

3.25%를 기록했다. 1년 전에는 4.04%

였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금리 하락안

정세의 주원인을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긴장감 유지로 꼽았다. 경제전

문가들은 당분간 연방재무부 10년

만기 국채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자율

의 하향 안정세도 한동안 이어질 전

망이다.

모기지 이자율, 하락 안정세

개스관 보수공사 진행 7월 4일까지 

주중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말 오전7시 –오후 8시까지 

시민권 질문 대법원 판결을 앞둔 27일 연방 대법원 앞에서 질문 추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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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가이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불

꽃놀이가 미국 전역을 밝히는 7월 4일은 미국

의 독립기념일이다. 미국의 독립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보스톤의 독립기념일 행사는 해가

거듭될수록 더 화려해지고 있다. 찰스 강변에

서 펼쳐지는 슈퍼스타 콘서트와 해 질 녁의 불

꽃놀이를 포함하여 보스톤 인근의 대부분 도

시에서 불꽃놀이를 포함한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벤트와 퍼레이드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제공되니 가족과 함께

7월 4일을 보내고 싶다면 아래의 정보를 주목

하자. 목적지를 정했다면 일기예보와 주차정

보를 확인한 후에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보스턴 팝스 7월 4일 콘서트 & 불꽃놀이

7월 3일, 4일

에스플라나드에서 이뤄지는 보스톤 팝스의

콘서트 및 불꽃놀이는 보스톤의 대표적인 독

립 기념일 행사이다. 올해 콘서트에 초대된 슈

퍼스타들은 골든 글로브와 아카데미 수상자

퀸 라티파(Queen Latifa), 작곡가이자 가수인

뮤직 아이콘 알로 거스리(Arlo Guthrie), 16살

노래 신동 아만다 메나(Amanda Mena), 에미

상을 세 번 수상한 크로스오버 보컬 트리오 텍

사스 테너스(The Texas Tenors)로 3일과 4일

모두 동일하게 출연한다. 

상당한 인파가 예상되므로 일찍 움직이는

것이 좋다. 공연장 해취쉘이 아니더라도 찰스

강 라군에서 감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일

부터 상당 지역의 도로와 주차장이 폐쇄될 예

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에스플라나드와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레드라

인의 찰스 MGH와 그린라인의 알링턴 역이다

.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여 콘서트 장소로 이동

하게 되는데 백팩, 바퀴달린 아이스 박스, 폭죽

, 그릴, 유리병, 캔 등을 반입할 수 없다. 의자,

담요, 팝업 텐트는 허용되며(3일 제외) 이외의

모든 소지품은 투명한 가방에 담아야 한다. 3

일에는 오후 5시부터 입장을 허용하며 콘서트

는 오후 8:30부터 10시까지 열린다. 불꽃놀이

행사가 있는 4일에는 오전 9시부터 에스플라

나드 입장을 허용하며 오후 8시에 콘서트, 불

꽃놀이는 10:30부터 11:00까지 30분간 진행된

다.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bostonpop-

sjuly4th.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tch Shell, Esplanade Between Mass

Ave and Longfellow Bridges, Boston, MA

브레인트리 독립기념일 축제

6월 30일

퍼레이드와 음악, 음식과 불꽃놀이가 있는

독립기념일 축제로 6월 30일 브레인트리 고등

학교에서 열린다. 오전 11시 45분 베이쇼어 애

틀랜틱 클럽(Bay Shore Athletic Club, 10 Plain

Street )에서 홀리스 스쿨(Hollis School, 482

Washington St)로 이어지는 퍼레이드가 진행

된다. 축제 행사는 오후 4시부터 시작되며 라

이브 음악 공연을 비롯한 각 ▶▶9면으로 계속

에스플라나드에서 이뤄지는 보스톤 팝스의 콘서트 및 불꽃놀이는 보스톤의 대표적인 독립 기념일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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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이벤트가 펼쳐진다. 25개의 푸드

트럭이 축제 행사 동안 운영된다. 불

꽃놀이 시작은 저녁 9시 30분이며 비

가 올 경우 7월 1일로 미뤄진다.

Braintree High School, 128 Town

Street, Braintree, MA

앤도버 불꽃놀이

7월 3일

불꽃놀이가 하루 전인 3일 저녁에

열리는 앤도버 축제에 참여하게 될

경우 4일 저녁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불꽃놀이는 저녁 9시:20

분 앤도버 고등학교에서 열린다. 비

가 올 경우 5일로 미뤄진다.

Andover High School, 80 Shaw-

sheen Road, Andover, MA

콩코드 미닛맨 경주 및 피크닉

7월 4일 

독립전쟁의 시작점인 콩코드에서

는 7월 4일 미닛맨 클래식 로드 경주

가 열린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

행되며 헌트 리크리에이션 센터

(Hunt Recreation Center) 인근의 스

토우 스트릿(Stow Street)에서 경기

가 시작된다. 경기 시작 전 30분 동안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포함한 온 가

족을 대상으로 한 미닛맨 클래식 펀

런이 열리며 뜀박질 외에도 음악과

게임을 즐길 수 있다. 5마일 레이스는

20불, 클래식 펀 런은 10불의 참여비

를 받고 있으며 참여자 전원에게 티

셔츠가 제공된다. 참가 문의는 (978)

287-1050. 콩코드의 에머슨 필드에서

는 오전 10부터 오후 4까지 피크닉이

열린다. 어린이를 위한 각종 게임과

자전거 퍼레이드, 기차 타기 등이 제

공된다.

90 Stow St / Emerson Field, Con-

cord, Ma

월댐 불꽃놀이

7월 4일

월댐의 독립 기념일 축제는 어린이

를 위한 무료 이벤트와 불꽃놀이로

종일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

시까지는 프로스펙트 힐 공원

(Prospect Hill Park)에서 무료 놀이

기구, 미니 골프, 트롤리 타기, 동물

쇼, 음악 및 다과 등이 제공되는 가족

이벤트가 펼쳐진다. 오후 5:30부터 리

어리 필드(Leary Field)에서 밴드 공

연이 시작되며 9시부터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Back Prospect Hill Park / Leary

Field, Waltham, MA

뉴턴 독립 기념일 축하 행사

7월 4일 

공짜 아이스크림과 놀이기구가 있

는 아이들 맞춤 독립기념일 행사이다

.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

는 ‘키즈 모닝’이 뉴튼 센터 플레

이그라운드(Newton Centre Play-

ground)에서 오전 10시부터 정오까

지 진행된다. 오픈 에어 마켓과 놀이

동산이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앨버마

플 필드(Albemarle Field)에서 열리

며 각종 푸드 트럭과 밴드의 라이브

공연이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불

꽃놀이 시작은 오후 9시부터다. 

Newton Centre Playground, Tyler

Terrace / Albemarle Field

256 Albemarle Road, Newton,

MA

링컨 독립 기념일 콘서트 및 불꽃놀

이 

7월 4일

멋진 경치를 배경으로 달리기와 어

린이 자전거 퍼레이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보이스카우트 쿡 아웃, 타

운 와이드 수영 등 다양한 행사가 진

행될 예정이다. 음악과 어우러지는

바비큐는 저녁 7시부터, 불꽃놀이는

9시 15분에 시작된다. 주차비는 20불

이다. 더 자세한 스케줄은 홈페이지

(lincolnrec.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Ballfield Road Complex, Ballfield

Road, Lincoln, MA

플리머스 독립기념일 행사

7월 4일

미국의 초기 정착민 마을이 있는

플리머스에서는 퍼레이드와 콘서트,

불꽃놀이로 미국의 독립을 기념한다

. 메 이 플 라 워  비 지 니 스  공 원

(Mayflower Business Park)에서 오

전 9:30에 퍼레이드가 시작되며 필그

림 메모리얼 주립 공원에서 오후 7:30

부터 플리머스 필하모니 콘서트가 시

작된다. 불꽃놀이 시작은 9:15분이다

.

Mayflower Business Park, 428-430

Court St / Pilgrim Memorial State

Park, 79 Water St, Plymouth, MA

sun@bostonkorea.com

9

▶▶8면에 이어서

독립전쟁의 시작점인 콩코드에서는 7월 4일 미닛맨 클래식 로드 경주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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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햄프셔의 고속도로에서 픽업 트럭

이 마주 오던 오토바이 무리를 덮치면

서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

히 사고 발생 이후 트럭 운전사의 과거

기록이 공개되면서 사고를 일으킨 운전

자에게 운전 면허를 발급한 것이 적절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아침 볼로디미르 주코브스

키(23세)는 매사추세츠 주의 웨스트 스

프링필드에 위치한 자택에서 체포되었

다. 주코브스키는 과실치사로 7명을 사

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코브스키는 스프링필드 법원에 잠

시 출두한 후 뉴햄프셔 검찰로 이송되

었다. 주코브스키는 등 뒤로 수갑이 채

워진 채로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으며

법원에 있는 내내 고개를 떨구고 바닥

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커네티컷 검찰청에 따르면 주코브스

키는 올해 5월 11일 이스트 윈저의 월마

트 주차장에서 체포된 적이 있다. 당시

주코브스키를 체포한 경찰은 트럭 주위

를 뛰어다니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 주코브스키는 경찰의 음주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체포되었다. 

이전인 2013년에도 주코브스키는 매

사추세츠 웨이크필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체포된 적이 있다. 2013년에 체

포되었을 때는 210일간 면허 정지와 1년

동안 보호감찰 처분이 내려졌다. 

주코브스키 개인뿐만 아니라 주코브

스키가 일을 하고 있던 회사인 웨스트

필드 트랜스포트도 최근 2년 동안 수 차

례 위법 사실이 적발되었다. 운전사들

이 마약성 진통제를 소지하고 있거나

상업용 운전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고,

브레이크 불량이 적발된 적도 있었다. 

사고를 일으킬 당시 주코브스키는 거

대한 트레일러를 부착한 픽업 트럭을

몰고 있었다. 주코브스키의 트럭은 뉴

햄프셔 랜돌프 북부 지역을 지나면서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으나, 동쪽 방향

으로 가고 있던 10여 대의 오토바이들을

들이 받았다. 

사고 발생 이후 주코브스키가 운전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매사추세츠에서 운전 면허

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차량등록국

(RMV)의 국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하

였다.                     jsi@bostonkorea.com

픽업 트럭 마주 오던 오토바이 무리 덮쳐

뉴햄프셔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7명 사망, 가해자 과실치사 혐의 체포

7명을 사망케 한 주코브스키는 스프링필드 법원에 잠시 출두한 후 뉴햄프셔 검찰로 이송되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

일 기자 = 인터넷 상에서의 다툼

이 현실에까지 이어져 임산부가 칼

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임신

중인 26세의 신원미상 여자가 메인

주에서 복부를 칼에 찔렸다. 

담당 경찰관에 따르면 18세의 다

니엘르 에머리와 피해자는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언쟁을

시작했다. 이들의 말다툼은 점점

심해져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로 했고, 각각 남자 친구를 동반해

4명의 사람들이 레스토랑에 모였

다. 

두 커플의 말싸움은 점점 심해

져 남자들 사이의 물리적인 몸싸움

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에머

리는 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복

부를 찔렀다. 피해자는 임신 20주

의 임산부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임산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

로 배가 나온 상태였다. 

피해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에머리

는 가중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재판 날짜

는 10월 16일이다.

jsi@bostonkorea.com

인터넷 싸움 칼부림으로 이어져

18세의 다니엘르 에머리는 임신 20주의 임산부를 칼로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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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최근 발표된 조사에서 매사추세츠 주

에 위치한 3곳의 도시가 미국 내에서 새

로 맥주 공장을 건설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다. 맥주 공장을 세우

기 위해 필요한 설비와 비용, 인구 구성

등을 고려하여 미국 내에서 가장 적합

한 도시 30곳을 선정하였는데 이 중 매

사추세츠 도시 3곳이 포함된 것이다. 

인구가 10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서

머빌은 미국 내에서 맥주 공장을 설립

하기에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것

으로 나타났다.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연

령인 21세 이상 성인의 인구 비율이

91.2%로 가장 높았으며, 주 정부에 납부

해야 하는 특별 소비세도 낮은 편이었

다. 

특히 서머빌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발급 받아야 하는 라이선스 비용이 미

국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런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서머빌은 미국

내 다른 도시들을 제치고 맥주 공장 건

설에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도시였

다. 

보스톤과 우스터는 각각 13위와 26위

를 차지했다. 매사추세츠 주에 위치한 3

곳의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은

대부분 미국 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번 조사는 일리노이 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드 온 이큅먼트에서 진행

하였다. 비드 온 이큅먼트는 각종 장비

들을 매매하는 회사이다. 

비드 온 이큅먼트는 맥주 공장이 들

어설 수 있는 최적의 도시를 찾기 위해

미국 내에서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도시

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

고 비즈니스가 들어서기에 적합한 환경

인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얼마나 비

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21세 이상의 인구 비율

, 인구 5만 명 당 맥주 제조 회사 수, 평균

소득, 주 정부가 부과하는 특별 소비세,

맥주 제조 라이선스 비용 등을 분석하

여 100점 만점으로 각 도시에 점수를 부

여하였다.             jsi@bostonkorea.com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샌프

란시스코가 25일 미국 주요 도시 중

최초로 전자담배를 효과적으로 금지

하는 도시가 됐다고 CNN 등 외신들

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감

리위원회(Board of Supervisors)는

이날 전자담배의 제조와 판매, 유통

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승

인했다.

감리위원회는 지난주 투표에서도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샌프란시스코 규칙은 조례 확정을

위해 두 번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 시장의 서명을 거쳐 시

행한다.

조례는 미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지 않는 전자담배 제품은 "

그 어떤 사람도 샌프란시스코 주민

에게 팔거나 유통할 수 없다"고 규정

했다. 오프라인 소매점은 물론 샌프

란시스코 주소로 배송되는 온라인

판매도 포함된다.

현재 시판 중인 전자담배 중에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은 없기 때문

에 사실상 모든 제품을 금지하는 셈

이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

은 앞으로 10일 이내에 조례에 서명

하겠다고 밝혔다. 조례는 서명 7개월

뒤인 2020년 초부터 시행된다.

브리드 시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

는 이러한 제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

향을 전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는 전자담배 회사들이 우리의 아이

들을 타깃으로 삼아 광고를 하고 중

독성이 강한 니코틴 제품으로 그들

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샌프란시스코 젊은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가 이런 제품에

중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샌프란시스코

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전자

담배업체 쥴 랩스를 겨냥한 것이라

고 NPR은 설명했다. 

앞서 쥴은 조례 내용에 강력 반발

하며 21세 이하인 사람들이 담배 제

품을 멀리하게 하려는 목표에는 공

감하지만 "모든 성인들의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한다고 해서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사용을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에 중독된 흡

연자에게 이를 섭취하는 비교적 덜

해로운 방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전자담배가 10대들로부터 엄청난 인

기를 끌면서 미 연방정부는 이를 해

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작년 발표된 연방정부 자료에 따

르면 2018년 미 고등학생 전자담배

흡연자는 360만명으로 전년보다

78%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FDA

는 지난 3월 청소년의 흡연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과일 맛과 단

맛이 나는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

다. 

sy@news1.kr

샌프란시스코, 내년부터 전자담배 금지
서머빌, 맥주 공장 건설하기 제일 좋은 도시

서머빌은 미국 내에서 맥주 공장을 설립하기에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구성 좋고 각종 비용 저렴

보스톤, 우스터도 30위 안에 들어

판매·유통 금지, 시장 10일 내 서명 뒤 내년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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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다

음 달 예정된 로버트 뮬러 전 미국 특

별검사의 의회 공개 증언이 심오한

영향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제럴

드 네이들러 미 하원 법사위원장이

26일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뮬러 의원

의 2년 수사 결과 러시아는 2016년 미

국 대선에 개입했고, 트럼프 선거운

동은 러시아와 공모하지 않은 것으

로 드러났지만, 트럼프의 사법 방해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네이들러 위원장은 백악관이 7월

17일 법사위와 하원 정보위원회 앞

에서 뮬러의 청문회를 저지하려 할

수도 있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고 말했다.

아담 쉬프 정보위원장이 뮬러의

등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네이들

러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그의 등장

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한다"고 말했다.

뮬러 특검은 지난 4월 448페이지

의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를 발표했

다. 

네이들러 위원장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읽은 것 같지는 않다"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오보 캠페인

을 주도했으며 미국 국민을 속였다"

고 말했다.

네이들러 위원장은 "그래서 미국

인들이 뮬러 전 특검으로부터 그가

발견한 것, 그의 2년간의 수사 결과,

그리고 바 법무장관이 퍼뜨린 오보

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직접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고 강조했다. 

acenes@news1.kr

하원 법사위원장, 뮬러 전
특검 증언 여파 클 것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

당 후보들이 첫 TV 토론회에 나섰다. 서

로 더 극단적이거나 급진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과

거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 자신들의 생

각보다 더 온건하고 신중하면서 덜 진

보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는 태도가 일반

적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현재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

주당) 후보자들은 과거 자신들의 주장

보다 더 파괴적이고 야심차면서 전통적

인 정치를 경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이러한 원인으로 당과 국가의

이념적 성향이 좌로 더 이동하면서 후

보자들도 관심과 지지를 끌기 위해서는

더 이상은 안전하게 나가서는 안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디케어포올'(전 국민 의

료보험), 그린 뉴딜, 노예 후손에 대한

배상, 선거인단 제도 폐지 등의 대담한

주장들이 후보자들 간 토론회를 지배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후보들은

25명으로 기준 미달로 탈락한 4명과 토

론회 일정 확정 뒤 출마를 선언한 1명을

제외하고 20명이 두 개조로 나눠 26일부

터 이틀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NBC 방송이 주관하는 TV 토론회에 참

가한다. 토론회는 막 개시됐다. 

헌법을 수정해 선거인단(제도)을 폐

지하자는 제안은 엘리자베스 워런(매

사추세츠) 상원의원이 지난 3월 CNN

이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처음 주장

한 것이다. 

이후 다른 12명의 후보들도 좋은 생각

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고, 카말라 해

리스(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을 포함해

다른 후보들도 논의해볼 만한 사안이라

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피트 부티지지 사우스벤드 시장은 대

법관 수를 15명으로 확대자는 주장을 내

놨다. 보수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6명의 대법관을 추가해야 한

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1869년 제정

된 '연방 항소법관법'에 따라 대법관 8명

,대법원장1명의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서는 후보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갈린다. 마이클 베넷(

콜로라도) 상원의원 등 다수의 후보자

들은 과하다고 지적하는 반면 코리 부

커(뉴저지) 상원의원 등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경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

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에 대

해 불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워런 상원의원과 버니 샌더스(버몬

트) 상원의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과 무

상 대학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해리스 상원의원과 부커 상원의원, 베

토 오로크 전 텍사스주 하원의원 등 많

은 후보들도 지지를 표하고 있다. 

워런 의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은 6400억달러 규모인 반면 샌더스 의원

이 24일 공개한 계획은 1조6000억달러(

약 1900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포퓰리

즘 논란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다.  

또한 워런 의원의 계획은 소득 수준

에 따라 대출을 차등 탕감해주는 반면

샌더스 의원의 모든 대출을 탕감해준다

는 내용이라 더 포괄적이라는 평가다. 

샌더스 의원이 발의한 전 국민 의료

보험은 후보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

는 공약이다. 다만 현재의 건강보험 제

도를 없애고 정부가 운영하는 의무적인

시스템으로 대체하자는 샌더스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그린 뉴딜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뉴욕) 하원의원, 에드워드 마

키(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제안한 것

으로 에이미 클로버샤(미네소타) 상원

의원 등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린 뉴딜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 탄소 감축 일정,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돼 있다.

yellowapollo@news1.kr

미민주당 TV토론 막 올렸다
민주당 25명 후보 중 자격 갖춘 20명 토론회 참가
'전 국민 의료보험'부터 '대법관 확대'까지 이슈 다양

로버트 뮬러  전특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회 

네이들러, 백악관 뮬러 청문회 저지하려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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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

자 = 글로벌 제약사 애브비(AbbVie)

가 보톡스를 개발한 엘러간(Allergan)

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총 630억달러

규모로 올해 1월 브리스톨마이어스스

큅과 세엘진간 740억달러 인수합병에

이은 대형 거래다.

애브비는 25일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엘러간을 630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애브비는 2002년 첫 출시된

메가 블록버스터 자가면역질환 치료

제 휴미라(아달리무맙)를 대신할 새로

운 의약품을 찾고 있는 중이다. 애브비

는 휴미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

을뿐 아니라 35억8000만달러에 달하는

보톡스사업을 확보했다. 

애브비는 엘러간 주식을 주당 188.24

달러로 평가해 인수했다. 이중 120.30달

러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주식 형태로

지불할 예정이다. 이 금액은 엘러간의

전날 종가에 45%의 프리미엄을 붙인

금액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

도에 따르면 이번 인수에는 엘러간의

부채 200억달러도 포함됐다. 그럴 경우

애브비가 부담할 금액은 총 830억달러

에 이를 전망이다.

인수합병은 2020년 초에 끝날 것으

로 예상된다. 리차드 곤잘레스

(Richard Gonzalez) 애브비 최고경영

자(CEO)는 "세계 4위의 제약회사가

될 것이며 여러 치료 분야에서 선도적

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애브비는 20억달러

의 잠재적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

브렌트 손더스(Brent Saunders) 엘러

간 대표는 다른 엘러간 이사회 함께 애

브비 이사직을 맡게 된다.

거래 공시후 애브비 주가는 약 15%

하락한 66.38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엘

러간은 27% 상승한 163.94달러를 기록

했다. 

랜달 스타니키(Randall Stanicky)

알비씨캐피털마켓(RBC Capital

Markets) 애널리스트는 엘러간 매각

은 투자자들에게 '환영하는 출구'를 의

미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R&D)과

실적 부진 등의 여파로 엘러간 주가는

2015년 여름 최고치인 330달러 이상에

서 이달 초 115.73달러로 떨어졌다. 최

근 앨러간은 보톡스 사업을 분할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해 있었다.

팀 앤더슨(Tim Anderson) 울프리

서치(Wolfe Research) 애널리스트 또

한 이번 거래가 엘러간에게 '비교적 우

아한 출구'라고 전했다.

애브비는 이번 거래를 통해 기존의

관심 영역을 벗어나 의료 미학(med-

ical aesthetics) 분야에서 업계 1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애브비는 2023년 미국에서의 휴미라

특허만료 이후 연구개발(R&D) 프로

젝트를 추진하고 M&A를 모색하며

다가오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공

세에 대비하고 있다. 애브비는 지난

2015년 제약사 파마사이클릭스(Phar-

macyclics)를 인수해 항암제 임브루비

카(이브루티닙)를 인수했다. 애브비는

또한 2014년 현재 다케다가 일부 지분

을 소유한 샤이어(Shire)를 550억달러

에 사들이려 했지만, 새로운 세금 환급

규정으로 거래가 무산됐다.

팀 앤더슨 애널리스트는 예상 밖에

애브비가 휴미라를 인수하면서 업계

를 놀라게 했지만, 이번 거래가 성사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진단했

다. 그는 "인수합병시장에 합리적이면

서 괜찮은 가치평가를 받은 큰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엘러간은 애브비

가 미래 휴미라가 독점권을 잃었을 때

'큰 구멍'을 채워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애브비는 꾸준한 매출 증가를 위해

건선 치료제 신약 스카이리지(리산키

주맙)를 개발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적응증으로 유파다시티닙(upadaci-

tinib)을 개발하고 있다. 휴미라는 지난

해 약 200억달러를 벌여들였는데, 이는

애브비 매출 중 약 61%에 해당한다. 지

난해 엘러간은 전세계 매출액 158억달

러를 기록했다.

곤잘레스 대표는 이번 거래가 애브

비에게 지위를 '강화시키는' 기회를 제

공할 것이라며 이번 인수를 "엄청나게

매력적인 기회이자 우리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기회"라고 말했다. 또한 "장

기적으로 휴미라를 대체할 자산을 매

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브비에 따르면 이번 인수를 통해

△수익기반 다양화 △즉각적인 수익

성 향상 △주당순이익(EPS)증가 △현

금흐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된 회사는 면역학, 혈액 종양학,

의학 미학, 신경학, 여성건강, 안구관리

, 바이러스학 등 여러 가지 매력적인 프

랜차이즈로 구성될 예정이다. 엘러간

의 제품 포트폴리오는 애브비의 상업

적인 힘, 전문성 및 국제 인프라로 강화

될 예정이다.

애브비의 향상된 성장 플랫폼은 매

우 매력적인 의료 영역에서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프랜차이즈로 구성돼 향

후 10년간 300억 달러 이상의 높은 연간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jjsung@news1.kr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

중 정상회담을 약 사흘 앞둔 26일(현

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

관이 "미중 무역협상이 90%가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

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교착상태에 빠진 미중 무역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중 정상은 오는 28~29일 일본 오

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실시

한다. 아직 회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

았으나 두 정상은 29일 업무만찬을 겸

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알려졌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G20 정상회의

는 매우 중요한 행사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pasta@news.kr

재무장관, 미중 
무역협상 90%는 
마무리됐다

애브비, '보톡스'의 엘러간 630억에 인수

올해들어 성사된 두번째 규모 대형 인수합병
휴미라 대체할 수익다양화 및 현금유동성 확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두 정상, 협상서 진전 이룰

것으로 확신
지난25일 글로벌 제약사 애브비(Abbvie)가 엘러간(Allergan)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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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

에 "다른 형태로(in a different form) 그

와 얘기할 수 있다"고 언급해 북미 대화

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관

심이 모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

석을 위해 백악관을 출발하기 전 기자

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순방 중에 김 위원장을 만날 것

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많은 사람

들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그(김 위원

장)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다른 형태로

그와 얘기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형태'가 무엇

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더 많은 서한을 주고받는 얘

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G20 정상회의 이후 방한하는 트

럼프 대통령이 남북 접경지인 비무장지

대(DMZ) 방문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

가 나왔을 때 일각에서는 이때 북미 정

상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

기됐었다.

북미 정상은 최근 들어 서로 서한을

주고받았다.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와 관련해 '흥미

있는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 여기에 만남 제안이 있을 수

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만나지 않

는다"는 발언으로 미뤄 두 정상의 직접

대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깜

짝 만남'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DMZ

를 방문해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 더 무

게가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DMZ를 방문해 연

설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오후 한국에 도착하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목

적 중 하나도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

서 북한을 향해 발신할 메시지를 우리

측과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가 북한 측과 실무접촉에 나설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다가오는

한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준다"고 설명했

다.

NK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DMZ

로 가서 케네디·레이건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는

다면 그는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을 것

이다. 그건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이나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대의 메

시지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테고 오히려 그의 '친구'(김 위원장

)를 애지중지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교착 상

태에 있던 북미는 최근 양국 정상의 '친

서 외교'로 대화를 재개하고 있다. 트럼

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서로의 서한

을 "아름답다" "훌륭하다"고 표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친서에서 또 다른 정상회담이 언급됐냐

는 질문을 받고 "아마 있었을 수도 있다

"며 "우리는 어느 시점에 그것(정상회담

)을 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26일 서면 인터

뷰에서 "북미협상의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시기

가 무르익었다고 본다"며 "(북미) 양국

간에는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

루어지고 있다. 하노이 회담을 통해 서

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상태

의 물밑대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y@news1.kr

(서울=뉴스1) 최은지, 김세현 기

자= 청와대는 27일 "영변 핵시설 폐

기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되

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가는 입구"라

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사

안을 하면 다신 되돌릴 수 없는 정도

의 것이 있다. '영변 핵시설 폐기=완

전한 비핵화'는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26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연합뉴스 및

AFP·AP·교도통신·로이터·

타스·신화통신과의 합동 서면인터

뷰에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

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

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향후 비핵화 협

상이 본격화되면 북한이 어떤 조치

를 완료했을 때를 실질적인 비핵화

가 이루어진 것, 다시 말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

이 될 것"이라며 "하노이 정상회담

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이른바

비핵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과

연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문 대통령

의 발언이 미국의 입장과 시각차가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터뷰에도 있듯이 어느 단계가 되

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간주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북미 간에 회담을 통

해 협상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중

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담았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문 대통령이 말

한 영변 핵 폐기 관련해 대통령의 기

본입장인가, 촉구한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

국과 공감·교감한 것인가'라는 질

문에 "검증 하에 폐기하는 부분에 대

한 문 대통령의 말씀은 하노이 북미

회담이 합의되지 못한 후 열렸던 국

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똑같

은 입장을 밝혔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4일 2019년

도 제1차 NSC를 주재하며 "제2차 북

미 정상회담은 결과에서는 매우 아

쉽지만, 그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

인할 수 있었다"라며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된 점을 꼽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

과 검증 하에 영구히 폐기되는 것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라며 "플루

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

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

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

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ilverpaper@news1.kr

청, 영변 핵시설 폐기 = 완전한
비핵화 아니다

트럼프, 다른 형태로 김정은과 대화
DMZ 메시지 관심

김정은 안 만나지만 다른 형태로 대화할 수도

한국DMZ 방문해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 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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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마음 굳혔나…NCND 입장 속 여론 주시하는 청

(서울=뉴스1) 조소영, 김세현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

부 장관 기용설이 확산되고 있지만, 청

와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청와대는

본격 보도가 시작된 지난 25일부터 27

일까지 사흘간 이 문제에 있어 언급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5일 기자들에

게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했고,

26일에도 "(인사문제는)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저희가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

용은 없다"고 말했다. 27일에도 같은 관

계자는 "개각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

"며 "그럼에도 여러가지 추측설, 유력

설이 보도로 나오면 부처가 일하는데

어려워질 수 있다"고만 했다. 긍정도 부

정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ND' 응대

다.

한편에서 후임 민정수석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의 이름이 나

오고,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반발이 심

화되는 등 조 수석에 대한 인사파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

같이 'NCND 대응'을 고수하는 배경에

는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당사

자인 조 수석이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

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청와대 참모진들 또한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과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여론추이를 파악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인사문제에 있어 여론을 매

우 중시한다. 앞서 법적으로 문 대통령

의 임명강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낙마한 인사들을 살펴보면 소위 '여론

의 산'을 넘지 못한 인사들이 대다수다.

특히 문 대통령이 '사법개혁 완수'라

는 목표를 위해 돌파 의지를 다졌을 것

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9일 취임 2주년

KBS특집 대담 당시, 조 수석의 거취와

관련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상당히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으니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수

석이 사법개혁이란 과업을 해결할 적

임자임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 법

무부 장관으로 기용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1년 이명박 전 대

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

관으로 지명하자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어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

던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아래에서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은 대

통령의 행정권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

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을 하면 장관이

되지 않는다는 단순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도 검찰

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분이

라면 자격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2006년 경험'이 작

용한 언급으로도 해석된다. 당시 노무

현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민정수석

에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려했

지만, 야당(한나라당)은 물론 여당인

열린우리당마저 반대가 컸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카드'를 철회했다.

집권 4년차로 레임덕을 겪던 노 전 대통

령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 문 대통령

이 고사 의사를 밝힌 것도 영향을 끼쳤

다.

조 수석의 담담한 대응 또한 눈길을

모은다. 청와대 내에서 조 수석은 누구

보다 '팩트(Fact·사실)'를 중시하는

인사로 알려져 있다. 언론보도를 꼼꼼

히 확인하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대변인을 비롯해 자신의

SNS, 기자 개인전화로까지 충실히 대

응한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 기용 보도

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cho11757@news1.kr

청, 25일부터 사흘동안 '법무장관설' 언급 아껴

조국도 말없어…文대통령 등 이미 마음 굳힌 듯

11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자유

한국당이 국회 파행사태를 돌파하기 위

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

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

치법을 분리해 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되

고 있다.

한국당은 표면적으로 선거법 개정안

과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시 철회는 실

현될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를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

어 차선책으로 공수처 설치법을 받는

대신,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하는

재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

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 설치법 수용, 선거법 개정안

합의처리 요구는 한국당이 크게 밑지는

협상안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공수처 설치법을 수용한다 해도 공수

처 설치법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 2개가 올

라가 있어 쉽게 결론나지 않을 가능성

이 높다. 백혜련 의원안은 공수처 인사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반면, 권은희 의

원안은 공수처장 임명시 국회 청문회와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간극이 크기 때

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처리'를 요구할 경우 민

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받을 가능성이 있

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

래당 내부에서도 이른바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

,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부

정적인기류가감지되고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비례대

표는 28석 늘고, 지역구는 그만큼 줄어

들게 되는데,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서울에서만 7개 지역구가 통폐합될 가

능성이 높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역

구 축소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례대

표 의석을 늘려 전체 의원 정수를 확대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국민 정서

상 여당 입장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주

장하기도 쉽지 않다.

만약 지역구 축소,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지역구 축소에 반

대하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선

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여야 4당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한국당 내에서도 공수처 설치법, 선

거법 개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서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분위기

가 확산되고 있어 '재협상안'이 확정된

다면 당내 추인도 어렵지는 않을 것이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yos547@news1.kr

한국당, 공수처법 수용· 선거법 합의처리로
선회 가능성

패스트트랙 지정법 중 공수처법 수용하는 재협상안 제시할 수도
(서울=뉴스1) 강성규, 김정률 기

자 =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자

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국회 복귀' 목

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가까스로 합의한 교섭단체 3당의 국

회정상화 합의문이 한국당의 반발

로 무산된 지 불과 3일만이다.

당내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조건

없는 국회 등원 주장이 제기됐다. 이

에 27일에는 초·재선 의원들도  국

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등 국회 복귀

분위기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

합과 전진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

관에서 '국회 정상화'를 주제로 모임

을 가졌다. 

모임의 좌장격인 박완수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

부를 믿고 신뢰하되 국민 여론을 수

렴해서 국회정상화 리더십을 발휘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국회 정상화와 관

련한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조금씩

달랐다고 밝혔다. 여론 부담에 따라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만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앞서 조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해

황영철, 김영우, 이학재 등 3선 의원

을 중심으로 조건 없는 등원론이 제

기되기도 했다. 

국회 정상화 합의를 두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재신임까지 언급하는

등 강경했던 당내 분위기가 불과 며

칠만에 이렇게 바뀐 것은 여론의 악

화와 함께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회

의론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을 앞

두고 보수정당의 호재라고 할 수 있

는 북한 목선, 정부의 경제실정에 대

한 공세의 고삐를 쥐어야하는 상황

에서 국회 파행 장기화는 장기적으

로 당에도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

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민주당은 '추가 협상은 없다

'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 보수정당으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마저도 국회 파행에 대

한 책임을 한국당에 고스란히 떠넘

기고 있다.               jrkim@news1.kr

한국당서 힘 얻는 등원론
지도부 리더십 회의론·여론 악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원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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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로 민증 없이 모든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은행

등 금융사 첫 거래에서 실명확인을 하

고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

객은 다음 거래 때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또 부모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미성년인 자녀의 통장을 만들 수 있다.

법인 역시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에

한해 비대면 계좌 개설이 허용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TF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핀테크 등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

개혁 TF를 구성해 총 188건의 규제혁

신 과제를 건의받았다. 

TF는 총 188건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150건을 수용(수용률 79.8%)해 개선을

추진 중이다. 수용과제 중 44건은 이미

조치가 끝났고, 96건은 올해 하반기 내

법령 개정, 유권해석 등을 추진한다.

◇부모가 온라인으로 자녀 통장 만

들 수 있다

현재 은행 등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

해 해외송금을 할 때 주민등록증을 가

져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없이

영업점에 가도 등록된 생체정보를 통

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첫 거래 때 실

명확인을 하고 생체정보를 등록한 계

속거래 고객은 생체정보만을 활용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대면거래를 할 때 실명확인

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

해서만 할 수 있고, 해외 송금과 새로운

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는 생체정보를

이용한 계속거래를 할 수 없다. 

또 미성년자와 법인도 인터넷은행

등에서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

설이 가능해진다. 은행에 방문하기 어

려운 부모가 자녀 명의의 통장을 온라

인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은 이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

라인을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법인은 법인대표자만 비대면

거래가 가능했고, 미성년자는 부모 등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인터넷은행 이용에 제약이 있었

다. 

금융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

크 기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대폭 확

대한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많

이 쓰이는 신기술이 금융서비스에 기

여할 수 있는 예상 범위를 가늠하기 어

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 범위를

△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지정

대리인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널

리 쓰이는 신기술로서, 금융서비스 발

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

는 자를 포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핀

테크 기업 출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7

월까지 제정하고, 금융혁신지원 특별

법과 관련 금융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금융사는 금융‧보험업 또는 밀

접업종 외에는 지분 15% 한도로 출자

를 제한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핀테

크 기업을 100% 출자가 가능한 밀접업

종으로 보기 위한 유권해석을 했으나

허용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있

었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미래

변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 규율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

다"며 "제도 실현을 위해서는 특별법

또는 개별법을 모두 개정해야 해 가이

드라인으로 우선 테스트하고 입법으로

뒷받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관련 건의 '불수용'

핀테크 기업이 카드 가맹점 매출 정

보를 공유 받아 매출정보를 분석해 영

세가맹점의 재무, 고객관리서비스 등

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가맹점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시스템 정보를 핀테크 기

업 등에 제공하는 오픈 API 구축을 하

반기 추진한다.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특정 프로

그램의 기능이나 데이터에 대해 제3자

가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규칙이

다.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이 금융사의

계좌정보‧거래내역 또는 결제망 등에

접근해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지금은 여신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시스템에 대한 핀테

크 기업 등의 접근권한이 없어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다. 현재 관련 데이터

는 가맹점, 카드사, 정부‧한국은행‧통계

청 등 정책목적을 가진 기타 제3자만 활

용할 수 있다.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허용은

검토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권 단장은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에 기초해

서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 처리했다"

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불수용과제(38건) 중 간

편결제서비스 소득공제율 상향 등 15건

은 대안 마련,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추가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과제로 선

정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권 단장은 "수용과제는 하반기 내 법

령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유권해석 등

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가

허용된 과제는 샌드박스 운영 상황을

봐가며 근본적인 규제 혁신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는 해외에서는 가능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때문에 실

현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규제 개혁

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글로

벌 핀테크 기업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mjh@news1.kr

금융위, 27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TF 결과 발표
금융위 "하반기 글로벌 수준의 맞춤형 규제혁신 할 것"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
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비트코인이 연

일 랠리를 하고 있는 것은 페이스북(이하 페북)

이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키로 했기 때

문으로 분석된다.

투자자들은 페북이 리브라를 발행하면 암호

화폐가 주류 투자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

로 암호화폐를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페북이 암호화폐를 발행함에 따라 이제 '페이

스북(facebook)'이 아니라 '페이스뱅크(face-

bank)'로 불러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페

이스뱅크에 의해 비트코인이 1만3000달러를 돌

파했다'는 제목을 뽑기도 했다. 

페북은 최근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리브라는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세계 주요

국 화폐에 연동시킨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형태로 운영된다. 말하자면 '1000원=1리

브라' 같은 형태다. 그러나 고정된 환율로 운영

되는 것은 아니다. 

페북은 리브라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수십

억 명이 거래 수수료 없이 돈을 보관·사용·송

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단 페북의 전 세계 사용자 24억여 명이 잠

재 고객이다. 은행 계좌 없이도 QR코드만 있으

면 어디서든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카카

오톡에서 사진파일을 보내는 것처럼 손쉽게 대

출과 송금도 할 수 있게 된다. 

페북은 우선 거래 수수료를 없애 국가 간 송

금 시장(연간 약 713조원)을 잡겠다는 목표다.

이후 아프리카와 인도 등 은행 보급률이 낮은 개

발도상국에 금융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페북이 리브라를 발행한다고 하자 미국의 유

명투자은행인 JP모간체이스도 'JP모간코인'이

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키로 하는 등 대형 기관투

자자들이 페북을 추종하고 있다. 

특히 제이미 디먼 JP모간체이스 회장이 암호

화폐를 사기라고 했던 점을 고려하면 상전벽해

의 변화다.                               sinopark@news1.kr

비트코인 급등은 '페뱅' 때문…근데 '페뱅'이 뭐야?

비트코인이 1년 5개월만에 1만3000달러선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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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휴람에서는 무릎, 허벅지, 종

아리 부위에서 흔히 관찰되는 하지 정맥

류에 대해서 휴람네트워크 강남지인병

원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

다.

하지정맥류란 다리의 혈관이 늘어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치료하지 않고 놔두는 경우 점점 진

행되어 혈관이 뭉쳐 돌출되고, 주변 피

부색깔이 변하거나, 피부염 증상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동맥과 달리 정맥류에는 혈액의 역류

를 방지하는 판막이 존재하는데, 염증

이나 혈전으로 인해서 혹은 구관 내의

혈류량 증가로 인해 판막에 문제가 생

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판막기능의 이상 시, 혈액의 역류가

발생해 혈관이 늘어나고 노폐물이 쌓인

혈액이 정체되면서 다리경련, 통증, 저

린감, 무게감, 열감 등의 증상이 유발되

게 됩니다.

하지정맥류 원인에는 유전 및 가족력

, 성별, 나이, 직업, 신체적 활동, 비만 등

이 있습니다.

혈관벽의 탄력을 이루는 콜라겐 형성

이상에 유전 및 가족력이 작용하고, 여

성의 경우 생리적 주기에 따른 호르몬

영향이나 출산으로 인해 남성에 비해

더 잘 발생합니다.

또한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한 자세

로 오래 앉아 있는 경우, 체중이 많거나

운동량이 적은 경우에도 다리에 혈액이

정체되어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가능성

이 높습니다.

하지정맥류 주요 증상에는 다리혈관

이 굵어지는 객관적 증상과 다리의 무

거운 경련 또는 쥐, 화끈거림이나 열감,

찌르는 듯한 통증 혹은 저린감의 주관

적 증상이 있습니다.

그 외 드물지만 다리의 불안감, 발목

주변의 피부변색이나 피부경화, 만성적

인 피부염 증상 등이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검사로는 혈관 내 흐름을

알 수 있는 ‘도플로 초음파 검사’ 가

대표적인 검사방법입니다.

검사를 통해 혈관 벽이 탄력을 잃어

얼마나 늘어나 있는지, 혈액의 역류로

인한 순환장애 유무를 확인합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는 증상의 정도와 검

사결과에 따라 보존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에는 다리근육을 강화하

는 운동과 압박스타킹 착용이 있습니다

.

비수술적 치료에는 정맥순환개선제

복용, 혈관경화제 주사치료법이 있습니

다.

수술적 치료는 피부절개 후 원인이

되는 혈관을 직접 묶고 잘라내 제거하

는 발거술, 열을 이용해 혈관 안쪽을 태

운 후 막히게 하는 레이저나 고주파치

료, 생체접착제를 사용해 혈관을 접착,

폐쇄시키는 베나실 치료가 있습니다.

각각의 수술 치료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나 상황에 맞

는 치료법에 대해 전문의의 상담을 받

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람 네트워크와제휴한 '강남지인병원'

하지정맥류

고국 방문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49-1766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하지정맥류" 및 그 밖의 휴람에 대

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보스톤

코리아(617-949-1766)에 문의하시

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

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

예약 –치료 –사후관리까지 보호자

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다리에 보기싫은 실핏줄… 

- 다리에 돌출된 혈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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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벡베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고장신고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NH)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추세츠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 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781-854-8880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NE협회 781-424-5269
RI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입양아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대학교동창회산우회617-780-7205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몰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몰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상동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I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톤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예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어 벧엘교회 978-274-2369
엠허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허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워십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생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보스톤 정토 법회 617-977-4227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증축 루핑사이딩 창문 617-999-9616
아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향건축 617-688-6833 
한샘㈜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 / 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 / 에어콘 / 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래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 / 잔치 / 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희 헤어(Bl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5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718-861-1277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앤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 루시아노 변호사 508-494-8719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액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하버드뱅가드(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스킨&바디 클리닉
메드스파앤웰니스 617-2026261

심리상담
배주은신경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훼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님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건스테드카이로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묵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어넥스 617-871-1482
퀸지소아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프로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I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랜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Smart Dental 781-322-4914
ACTON 샬롬치과 978-263-4592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문히어링 보청기 781-573-3277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이문항 보험   781-325-3406
조종운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초이스한인종합보험 617-782-8800
윤광현 생명보험 978-390-4738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부동산
김종희부동산 978-866-7789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김택운 Realtor 617-678-9330
나원태 부동산 617-642-3156

뉴스타부동산 781-654-5281
백영주부동산 978-239-0141
손득한 617-290-0623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워너부동산 508-737-8636
신헌철부동산 617-947-6293
안 수잔 부동산 339- 224-1512
애나정 뉴스타부동산 617-780-1675
이경해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83-5984
이도경(condo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제이슨전 부동산 617-642-5670
프루덴셜(이효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사진관
김아람 포토그래피 617-529-0427
나비스 스튜디오 617-756-5744
영스튜디오 774-253-1800
스튜디오 주니 617-460-3227

생선가게
매터팬피시마켓 617-298-2260 
매일잔치피시 781-862-7984
보스톤피시 617-282-2980
브록턴피시마켓 508-580-1016
스타피시마켓 617-524-8711
킴스피시마켓 617-282-6142
파이시스피시마켓 617-522-2028
K씨푸드 781-961-1114

식당
가든하우스 978-691-5448
가주순두부(올스톤) 617-208-8540 
가주순두부 (캔모어) 617-936-4252
고향식당 413-586-2682
교토 401-232-3838
KIKU(한&일식) 603-882-8644
가유가 617-566-8888
뉴장수갈비 781-272-3787
다빈 781-860-0171
다오라스시 508-587-3920 
다이나마이트 603-889-0055 
다케무라일식 617-492-6700 
리틀부산 978-897-5107
서울식당 617-973-6680
만나스시 781-648-8878
명동일번지 617-206-3229
미가 860-895-8739
미나도 508-647-0495
미나토 스시 617-731-5200
미소노 617-325-9919
Mr. 스시 617-731-1122
Mr. 스시 (Arlington) 781-643-4175
불판 781-863-2800
본촌 617-254-8888

본촌 하버드스퀘어 617-868-0982
북경반점1 617-623-7220
북경반점2 617-254-2775
비빔 617-787-5656
와보라 617-431-2284
사뽀로스시바베큐 508-898-1880
산수갑산 781-270-6200 
서울설렁탕 617-505-6771
수라상주문음식 978-314-9752
순두부 CHO CHO'S 617-868-4246
아리수 레스토랑 978-466-8688
아리랑주문음식/케이터링 857-919-1549
영차우루 617-645-9066
오빠스시 617-202-3808 
요시식당 617-623-9263
요코하마 978-689-4047
우리 781-859-8558
우전 781-221-8486 
우정식당 978-772-5742
웨스트보로한국식당 508-366-8898
이가그릴 978-725-5222
Inaka 978-794-9806
제이피씨푸드카페 617-983-5177
수라 BBQ 781-391-5606
코리아나 식당 617-576-8661        
코리언 그릴 617-472-1006
하나 스시 617-868-2121
한국가든 617-562-8989
한마루 617-779-7907
후지식당 (메인) 207-773-2900
Suishaya 617-423-3889
ZEN320 617-566-7800

식품
고향식품 413-586-2682 
미래식품 401-941-9419
릴라이어블마켓 617-623-9620
신신식품 978-686-0813
Sun 동양식품 207-772-8675
H마트 781-221-4570
오미식품 413-736-7878
제일식품 413-592-5452
청계식품 978-772-5213
아시아나 마켓 401-438-9992

여행사
오리엔트여행사 617-536-8888
유니버스여행사 617-739-2888
코리아여행사 617-267-7777
하나여행사 800-368-6977
IACE여행사 617-424-8956

운송(이삿짐)
대한이삿짐㈜ 877-460-2424
대한통운 보스톤지사 978-461-2424
범양해운 보스톤지사 617-645-1538
보고운송/보고해운 617-910-7664
OHNK(오앤캐이) 978-922-0929
우리익스프레스 617-699-6272
한진택배 보스톤 대리점 617-782-2424
한진택배 귀국이사 617-935-3022

의류/잡화/신발
Alpha & Omega 617-427-3044
Melting Pot 617-298-2288
New York Fashions 617-427-2632

남녀옷수선전문점 781-273-0006

이발소
린든이발관 781-489-5633

인쇄/디자인
나비스 617-756-5744

자동차(정비)
SUN AUTO(태양자동차) 617-868-2600
대진자동차 (정비) 781-275-0384
Auto Tech 917-566-8161
자동차 출장수리 646-510-6022

자동차매매(리스)
태양자동차공업 617-868-2800
USA SPEEDY AUTO 978-535-3855
박석만 Auto Body 978-686-9546
사우스네틱걸프 508-653-4100
올스톤오토브로커스 617-787-6229
자동차국내보증리즈구매 617-755-6941

주류
산소주/참소주/백세주 617-216-6472

정수기
American Rainforest 617-787-1667

지압원/스파
마음수련센터 781-643-2651
CHO'S SPA 781-231-0606

치킨
본촌 617-254-8888
본촌 하버드스퀘어 617-868-0982
세일럼본촌 978-594-8256
K-town 치킨 617-337-3500
윙잇 617-783-2473

컴퓨터
ACCESS TECH 617-308-1053
Boston HTPC 617-645-8885
MICRO DIMENTIONS 781-830-1060

콜택시
가나다 콜택시 857-310-8399
태양 콜택시 617-880-9844

플러밍
Dr. Drain 617-645-6146
JK Plumbing 978-303-7000
SC Plumbing&Heat 781-858-1611
뉴타운플러밍 617-543-8106

태권도 / 무술 / 단전
구정회태권도장 781-935-3773 
권TKD아카데미(권영안) 978-858-3699
김영권태권도 978-688-1037
김재훈태권도장 Camb. 617-492-5070
박스TKD스쿨(박선우) 603-433-2099
박스TKD아카데미(박영학) 978-345-3007
NH태권도(정운학)  603-714-5472
Sun태권도 아카데미      978-777-5435
윤스 태권도 781-430-0075
이강원 태권도장 781-344-7900
이종수태권도도장 603-623-1022
이평팔중앙태권도도장 617-776-6161
조올림픽TKD (조형구) 781-326-9009
초이TKD아카데미(최창헌) 413-736-1008
초이TKD아카데미(최호진) 508-478-6600
KIM's TKD(김영훈) 508-898-2882
MASTER AN'S TKD(안남열) 978-453-5387
MuHan Martial Arts 978-500-3322
US태권도센터(정재형) 508-767-1717
세계 심검도 협회 617-787-1506
미국 심검도 협회 617-787-1506

학원/영어학원
네일자격증학원 781-729-8868
보스톤 한국운전교습 617-461-9270
뉴잉글랜드 유학원 617-877-0387 

대림유학원 617-301-2344
렉싱톤프렙스쿨(LPS) 781-860-7550
보스톤교육원 339-234-5255
Boston Street Consulting 617-431-5353
보스톤유학원 617-491-0041
선진 학원 781-863-0677
영토플 617-783-9822
청담어학원 617-960-8877 
ASC English 617-730-3705
BIA 보스톤 어학원 617-731-6390                
Eduwellboston 617-795-0879
Harvard Square Academy 617-492-2722
SATplus 781-398-1881
ACE Academy 617-274-5723
EJ 어학원 & 유학원 781-392-8505

한국 학교
뉴잉글랜드한국학교 508-523-5389
뉴햄프셔한인학교 603-437-5134
로드아일랜드한국학교 401-274-2044
메인 한글학교 207-797-8711
밀알한국학교 978-495-1925
보스톤시온성한국학교 978-256-5655
보스톤장로교회한국학교 508-435-4579
보스톤한국학교 617-739-2663
북부보스톤한국학교 978-390-1552
성요한 한국학교 781-861-7799
우리뿌리 한국학교 603-674-3415
우스터 한국학교 508-373-6480     
좋은땅한국학교 978-930-6613
퀸지영생한국학교 781-356-8586

한의원
뉴라이프헬스센터 617-524-9551
선가든힐링 센터 617-953-4988
선유당 617-327-1812
용한의원 774-270-2621
은혜 한의원 781-862-1842
일선당 한의원 617-787-4503
혜민 한의원 617-787-0789 

화장품
아모레 781-229-6800 
소라 시세이도 617-876-7200
제시카 뷰티 617-770-0188
CoCo 화장품 781-272-3137
FELICIA'S COSMETICS 617-927-4433

기타
보스톤 메디테이션 781-643-2651
보스톤 온수비데 781-274-6928
이주연 의료통역 603-502-7228
최보살 781-506-6262
Emmanuel P.L.Trading Inc. 781-541-0081
한미번역센터(토마스) 781-688-8151
윤광현 SolarCity 978-390-4738
수도여고동창회 978-535-5874
원.건축설계허가시공 617-921-6798
Koy 857-991-1483
Art&Frame Source 978-975-7318
에스더 최 골프 857-600-6755
Lee Arts & Antics 617-680-0619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B O S T O N K O R E A . c o 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
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이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주요 전화

한인회

주요 단체

동창향우동호회

언론

종교

공인 회계사

꽃

금융 / 모기지

냉동 / 에어콘 / 히팅

노래방

도서관

당구장

동물병원

떡 / 잔치 / 반찬(주문)

미용실

돌상 대여/폐백

보석

보험

비디오

부동산

사진관

생선가게

식당

간판

건강식품

건축

골프 개인

변호사

방송국

병원

식품

여행사

운송(이삿짐)

의류/잡화/신발

이발소

인쇄/디자인

자동차(정비)

콜택시

학원/영어학원

한국 학교

한의원

화장품

기타

태권도 / 무술 / 단전

컴퓨터

치킨

지압원/스파

정수기

주류

자동차매매(리스)

플러밍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617-969-사구팔구

w w w . b h h -
snepri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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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6월 30일 - 7월 6일

●운수:위로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처한 상황이 힘들

더라도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전: 손해를 보거나 후회하게 되는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마세요

.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3, 6일 길일. 30, 5일 주의.

쥐띠 | 꼼꼼히 확인해야

●운수:항상 주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자기감정에 빠져있다

가는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는 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금전:아니

라는 판단이 들면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룰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애정: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별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화나게 하는 말을 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 2일 길일. 30, 6일 주의.

소띠 |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운수:해야 할 일이 많은 것에 비해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금전:

수입은 무난한 편입니다. 금쪽같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판단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확실하게 보일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의

심만 가지고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하세요.

87, 75, 63, 51, 39, 27년생은 30, 4일 길일. 3, 6일 주의.

토끼띠 |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운수:용기를 가지고 정면으로 부딪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극복해나가야 차츰 발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전:뿌

린 대로 걷는다는 말처럼 됩니다. 과거에 베풀거나 쌓았던 덕으로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애정: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도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30, 5일 길일. 1, 3일 주의.

범띠 |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 운수: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과연 옳은 것인지 회의감

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변화주지 말고 그

대로 유지해나가야 합니다. ● 금전:물이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니 붙잡고 있으려고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애정:머릿속으로는 수없

이 결론을 내려놓고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 4일 길일. 30, 3일 주의. 

용띠 | 물이 고여 있으면

● 운수:너무 완벽을 기하다보면 일의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

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넘어가야 하는 때도 있다는 것

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돈이 들어오게 되는 운이니 주머니가 두둑해집

니다. ● 애정: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가까이에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는데도 정작 자신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3, 6일 길일. 1, 4일 주의.

뱀띠 | 돈이 들어오게 되는

● 운수: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처음은 되기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해놓고 또 막상 코앞에 닥치면 이런 저런 이유로 따

지고 가리게 됩니다. ● 금전: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는 자신의 손안에 있던 것이 빠

져나가는 것조차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애정: 힘들다고 하면서도 미련의 끝

을 놓지 못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30, 4일 길일. 2, 5일 주의.

말띠 | 막상 코앞에 닥치면

●운수:다시없을 인생의 기회라 여길 수 있는 일이 생길 것

입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회가 왔을 때에 꽉 잡아야 하겠

습니다. ●금전:희망이 보이는 때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애정:애정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은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새록새록 피어나는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 5일 길일. 30, 3일 주의.

양띠 | 새록새록 피어나는

●운수:내 자식이라도 나와 같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점을

기억하고 자신처럼 생각하고 같은 길을 가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

니다. ●금전:먼저 내실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다가는 이득과

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애정:사소한 일로 다투거나 감정싸움이 길게 갈 수

있습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3, 6일 길일. 2, 5일 주의.

닭띠 | 내실을 기해야

●운수:신체 에너지가 상승하니 의욕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특히 푸른색 계통의 옷을 입으면 좋은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

다. ●금전: 부동산 매매가 되거나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

다. 가까이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일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애정:모

처럼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편히 지낼 수 있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 6일 길일. 1, 4일 주의.

원숭이띠 |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 운수:여러 면에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따라줍니다.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던 사람도 이제는 훌훌 털어내고 벗어납니다. ● 금

전:열심히 달려온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베풀었던 것을 거두어

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소중한 인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 본 순간

느낌으로 알 수 있고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4, 5일 길일. 3, 6일 주의.

개띠 | 만족할만한 결과가

● 운수: 운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연결될 것입

니다. 기분이 좋아지니 바쁘고 힘들어도 신나서 일하게 됩니다. ●

금전: 나갔던 돈이나 잃어버렸던 돈을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수입

도 생깁니다. ● 애정: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가슴속에 감춰두지 말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면 잘 전해질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 5일 길일. 1, 3일 주의.

돼지띠 | 신나서 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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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스타) 고승아 기자 =

연기 '비스트'들이 뭉쳐 익숙하지 않

은 색다른 형사물을 선사한다.

'비스트'는 희대의 살인마를 잡을

결정적 단서를 얻기 위해 또 다른 살

인을 은폐한 형사 한수와 이를 눈치챈

라이벌 형사 민태의 쫓고 쫓기는 범죄

스릴러 영화다. 

이정호 감독은 "보통 발로 뛰는 형

사가 일반적이라면, 다른 방향으로 기

획을 했고 그런 점이 가장 큰 차별점

이라 생각한다"며 "각자 처한 입장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무게와

책임을 보여주고, 장르적으로 쫄깃쫄

깃한 부분을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 이어 "익숙하지 않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했다. 좀 더 비틀

고 캐릭터에 재미를 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성민은 강력반 에이스 형사 한수

역을 맡아 희대의 살인마 잡기 위해

또 다른 살인 은폐를 선택하며 점점

궁지에 몰리는 캐릭터로 분한다. 또

유재명은 라이벌 형사 민태 역을 맡아

겉은 냉철하지만 속은 들끓는 욕망을

가진 만년 2인자의 면모를 표현한다. 

이성민은 "이 영화를 보시면서 관

객분들이 각자 캐릭터들의 입장, 처지

를 잘 따라와주고 곰강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기를 했다. 특히 제가 맡

은 한수가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같

이 공감하고 따라올 수 있길 바란다"

고 했다. 더불어 유재명은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동료에 대한 선택들이

저 인물이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왜 저

런 걸 하지 디테일하게 만드는 게 가

장 중요한 관건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속을 알 수 없는 걸 만들기

위해 감독님과 동료들과 얘기를 했다

"고 했다. 

특히 유재명은 이번 영화를 통해 주

연으로서 역할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영화로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게 됐다

.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부담감이 없

다면 거짓말이다. 그래도 혼자 하지

않고 함께 공유하면서 소통하며 작업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다"고도

털어놨다.

단연 이성민과 유재명의 연기 호흡

이 기대감을 모은다. 두 사람은 시너

지를 극찬하며 남다른 칭찬을 덧붙였

다. 이성민은 "시너지가 많았다. 재명

씨와 연기하는 순간에 생기는 에너지

가 많았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차 안

에서 둘이 하는 이야기, 부검실에서

하는 이야기 그 때는 짜릿할 정도로

시너지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유재명씨가 제 옆으로

다가오는 순간 기운이 몰려오는 걸 느

꼈다. 저도 의도하지 않게 집중력이

생기고 새로운 연기를 할 기회가 생긴

것 같다. 전 술을 잘 못 마시고, 재명씨

도 다이어트 중이라 늘 간단하게 냉면

먹고 소주 한 병만 먹고 했는데 그게

특별한 시너지가 나왔나. 재명씨는 늘

작품을 분석하고 신을 분석하는 능력

이 탁월하다 그래서 옆에서 컨닝을 많

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재명도 "저 역시 합을 맞추

면서 검도같은 걸 하지 않지만 칼 끝

을 대면 이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

낀다고 하지 않느냐. 선배와 처음 합

을 맞출 때 충격이 컸다. 묵직한 느낌

이 컸고 계산한 걸 하기보다는 본능적

으로 주신 것을 받고 마음껏 용기냈다

그런 것이 참 좋았다. 어떻게 실핏줄

이 터질 정도로 할까 생각이 들더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더라"고 밝혀 훈훈함을 자아냈다.

이와 함께 전혜진이 희대의 살인마

를 잡을 결정적 단서를 쥔 마약 브로

커 춘배 역으로 분한다. 전혜진은 춘

배를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펼칠 예정

. 이에 "춘배라는 캐릭터에 굉장히 매

료됐다. 그런 지점들을 치열하게 찍었

다. 그런 부분을 관객들과 느끼고 싶

고 최대한 제 안에 있는 비스트를 꺼

내려고 노력했다 그걸 느끼셨으면 좋

겠다"고 설명했다.

seunga@news1.kr

"익숙지 않은 형사물" <비스트> 이성민·유재명의 연기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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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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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6/14

뉴장수 갈비에서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Full Time 또는 Part Time 모두 가능)

T. 781-272-3787

7/12

메이나드 소재 한인식당 매매합니다.

렌트비 저렴, 러커라이센스 보유.

T. 978-897-5107

7/5

[급구] 부산식당에서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T. 978-897-5107

7/19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서울=뉴스1스타) 김민지  기

자 = 배우 송혜교(38) 송중기

(34) 부부가 헤어지기로 했다.

양측은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27일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송중기 송

혜교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이혼 소

식을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역시 공식입장을

내고 "송혜교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

다"라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 2016

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태

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었으며,

그 해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 사

이 두 사람은 열애설이 불거져

도 이를 부인했지만, 2017년 7월

열애 인정과 동시에 깜짝 결혼

소식을 발표했다. 10월 성대하

게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세

기의 커플'로 국내는 물론 해외

에서도 주목받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송혜교가

공식석상에 결혼반지를 끼지

않고 나타나 두 사람의 불화설

이 불거졌다. 이후 송중기가

tvN '아스달 연대기' 대본 리딩

현장에 결혼반지를 끼고 등장

해 불화설이 종식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이혼 소

식이 알려지며 불화설은 사실

이 됐다.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마무

리짓자 네티즌들은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의 이

혼을 둘러싸고 확인되지 않은

각종 루머들 역시 흘러나왔다.

그러나 양측은 불필요한 논란

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듯, 이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

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은

공식입장을 내고 "송혜교와 송

중기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

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

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

며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연예계 '핫 커플'로 열애 당시

부터 주목받았던 송중기와 송

혜교는 '성격 차이'로 발생하는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2년이

채 안 돼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

게 됐다. 두 사람은 합의까지 마

친 뒤 조용하고 원만한 마무리

를 위해 집중하고 있다.

breeze52@news1.kr.

송중기·송혜교, 이제 절차만 남은 '합의 이혼'

'라스' 최초 여성MC 안영미 "시청자들에게 감사"…합류 소감
(서울=뉴스1스타) 이지현 기

자 = 개그우먼 안영미가 '라디

오스타' 합류 소감을 밝혔다. 

안영미는 26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

타'에 출연했다. 프로그램 역사

상 최초로 여성 고정 MC 자리

를 꿰찬 것. 

안영미는 "시청자들에게 감

사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털어

놨다. 그는 "시청자 분들이 재

미있다고 댓글을 달아주신 덕

분에 PD님이 저를 고정으로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영미는 고마움의 표시로 '

딥키스'를 날렸다. 그는 "딥키

스를 진하게 한방 가야지"라면

서 입술을 내밀어 웃음을 샀다. 

한편 이날 '라디오스타'에는

홍현희, 김호영, 우주소녀 보나

, 도티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l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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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비빔 콘서트'에 다녀와서...
skyboston@hanmail.net

701회 

지난 6월 22일(토) 뉴튼에 위치한 보스톤 한

인 천주교회에서 '비빔 콘서트(지휘:권정규)'

가 개최되었다. 다양한 장르의 합창곡과 명상

곡 연주, 가곡, 여성 중창과 남성 중창 그리고

독창과 함께 사이에 즐거운 토크고 함께 있었

다. 특별히 바이올린 솔로 연주(귄지민)의

Meditation 명상곡(오페라 Thais 중에서)은

마음의 깊은 감동과 함께 전율을 느끼게 했다

. 1부 순서는 시작기도 & 노래 '주님께 모든 것

을  맡 깁 니 다 '로  시 작 이  되 었 으 며 ,

BKS(Boston Korean Singers)의 'A Little

Jazz Mass' 노래가 이어졌다. 조용한 성당 안

에서의 기분 좋은 느낌이었다.

이번 '비빔 콘서트' 합창 단원은 지휘자 권

정규씨와 피아니스트 박주화씨를 비롯해 모

두 25여 명 정도 되었다. 한인 성당에서 개최

하는 음악회라 캐톨릭 신자들의 음악회가 아

닌가 싶었지만, 그것은 아니었다. 그 어떤 종

교나 나이 성별에 관여치 않고 음악을 좋아하

고 노래를 좋아하는 이들이 모여 마음을 나누

고 서로의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이

바로 '비빔 콘서트' 단원들의 이야기였다. 권

정규씨가 지휘자로 있는 BKS(보스톤 코리안

싱어스), 합창단, 남성, 여성 중창 그리고 한인

성당 성가대 등이 함께 모인 것이다.

'비빔 콘서트'를 만나러 온 관람객의 수는

40~50여 명이었지만, 그래서 더욱더 오붓한

음악회가 되었다. 이렇게 좋은 음악회를 더 많

은 이들이 함께 만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

움이 남았다. 해마다 이와 같은 콘서트가 열린

다면 보스턴 주변에 사는 한인들이 많이 참석

하여 즐거운 음악과 노래도 듣고 응원도 해주

고 후원도 해주며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

는 음악회가 되길 소망하며 기원한다. 물론,

음악이라는 것은, 예술은 한인들에게 국한될

필요는 더욱이 없지 않던가. 외국인들에게도

많은 광고가 되어 이처럼 귀한 음악회가 오래

도록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 음악회에 다녀오게 된 것은 합창 단원

중 산을 함께 오르는 산우님 부부가 계시기에

초대를 받아 다녀오게 되었다. 한인 성당에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한두 번 간 기억

이 있다. 개신교와는 달리 캐톨릭 성당을 들어

서면 뭔지 모를 엄숙함이 밀려와 그 느낌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래서 그날도 일부

러 조금 일찍 성당 안을 들어가 앉아 잠시 기

도를 했다. 단원들이 마무리 연습을 하는 중이

었다. 그 후 한두 사람들이 성당 안에 자리를

찾아 앉기 시작했다.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 산

행을 함께 하는 산우님도 보여 반가웠다.

이렇게 1부 순서 중 여성 중창의 '사랑은 영

원하네', '꽃밭에서' 그리고 남성 중창의 '세상

을 사는 지혜', '빨간 구두 아가씨/아빠의 청춘

'에서는 관객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손뼉도 치

며 합창단과 관객들이 하나가 되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이렇게 1부 순서가 마

무리되고 2부가 시작되었다. 유인지씨의 '온

맘 다해' 노래가 시작되었고 한인 성가대의 '

그 사랑' 노래가 이어졌다. 그다음 순서로 지

휘자 권정규씨의 독창의 무대가 시작되었다.

시편 23편과 Core'ngrato(무정한 마음)의 노

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감동이었다.

이어서 합창단원들의 합창으로 '비목', '청

산에 살으리라'가 불렸으며, 싱어롱으로 '바위

섬/희망의 메들리'가 계속 이어졌다. 바위섬

의 노래가 시작되며 과객들이 '국민노래'처럼

여기던 노래인 만큼 열심히 함께 따라 불렀다

. 콘서트 분위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눈빛을 건

네며 손에 손을 잡고 부르는 듯싶은 따뜻함이

감돌았다. 모두가 다른 얼굴로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 '음악'이라는 단 하나의 공통분모로 찾

아온 것이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던가. 음

악은 그 어느 것보다 힘이 있지 않던가. 인종

과 문화를 넘고 남녀노소 연령을 넘어 하나 되

게 하지 않던가 말이다.

2부 순서의 마지막 노래의 차례가 되었다.

채정은 작사/한태수 작곡/이민정 편곡의 '아

름다운 나라'를 들으며 마음이 숙연해지게 되

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곡이고 노래이었다. 그

렇게 순서를 마치며 순서지 맨 아래에 붙인 글

이 눈에 들어왔다. "연주회 장소사용을 허락

해 주신 박효재 하비에르 신부님께 감사합니

다. 음식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루갈다 자매

님께도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와주

신 관객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비빔

밥 한 그릇씩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비빔

콘서트'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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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60년대가 끝나가고 있었다. 금성TV였을 게

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치익 소리와 함께 세

찬 물결이 치고 있었다. 안테나가 필요했던 거

다. 어머니와 중학생이던 내가 나설수 밖에 없

었다. 제법 먼거리를 긴 대나무를 들고 운반해

왔다. 어머니는 앞을 잡았고, 나는 뒤를 잡고 걸

었다. 대나무 중간은 출렁였다. 

대나무를 세우고, 줄을 매달고, 안테나를 조

정해야 했다. 지붕에 올라간건 형이었다. 아버

지는 ‘거기, 거기다. 아니 조금만 더 틀어라

.’를 여러번 반복했다. 미국에선 1950년대 초

인데, 20여년후 한국 중산층에서 TV를 들여놓

기 시작했다. 화면은 여전히 흐렸다만, 다른 선

택의 여지도 없었다. 아직 흑백이었다.

내 직장 선배가 물었다. 뜬금없는 질문이었

다.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언제 가져봤느냐

.’ 기억할 수없었다. 가져 본적이 없었으니 말

이다. 작은 TV는 가져봤다. 휴대용은 아니었

다만, 14인치 흑백이었다. 우리집에도 칼라티

비를 구입하면서, 쓰던게 내방으로 옮겨졌던

거다. 

미군방송 AFKN은 이미 칼라였다. 늦은 밤

이었다. 많지 않은 채널을 돌릴적 이었다.

AFKN에서 영화를 시작하고 있었다. 러시아

해바라기밭이 바다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곧

이어 소피아 로렌이 등장했다. 영화 ‘Sun

flower’였다. 자막이 없으니 당연히 알아 들

을수는 없었다. 하지만, 대충 줄거리를 짐작할

적에 영화에서 눈을 뗄수 없었다. 몰입했고 잠

을 잊었다. 

며칠전이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읽은 글이

다. 그대로 옮긴다.

"엄마 영화 해바라기 알아?"

"알지 당연히~ 소피아로렌이 그때 얼마나

인기였는데, 소피아로렌은 다 커. 눈도 크고, 코

도 크고, 입도 크고"

"영화는 어땠어?"

"잘 기억은 안나지만, 평생 한남자만 바라본

여인의 이야기잖아~ 그때 다들 그 영화 보고

얼마나 울었는데"

AFKN에서도 6시 뉴스를 전해줬다. 듬직해

보이던 하사관이 아나운서였다. 그의 영어는

물흐르듯 듣기에 삼삼했다. 굵은 목소리에 텔

레비전 박스가 울렁였다. 주한미군 방송이라

번역할 수있겠다. American Force Korean

Net Work.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가 대상을 받았다

고 했다. 봉준호감독의 ‘기생충’. 한국영화

는 양量으로야 많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질은

최상인 모양이다. 축하를 보낸다. 이런걸 격세

지감이라 하던가. 제목은 징그럽다.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누가

3:18)

한담객설閑談客說: AFKN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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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미실궁주가 삼조三朝를 차례로 섬겼는

데, 형제가 핏줄이 달라 움직이면 어려움이 많았

다. 은륜공주 또한 골骨을 믿고 방탕했다. 공은

한결같이 세종공이 미실을 대접하는 것처럼 하

고 불문에 부쳤다. 태양공주는 은륜의 형으로 공

과 더불어 가까이 살았는데 공을 유혹함이 심했

으나 공은 한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공의

청렴과 지킴이 이와 같았다고 한다.

찬하여 말한다: 맑게 삼가고 덕을 닦아 훌륭

한 명예를 지켰다. 세종의 아들이고 미실의 소생

이다.

세계: 세종조와 미생조에 자세히 보인다.]

24세의 나이로 화랑도의 풍월주에 올랐던 하

종이 588년에 부제인 보리공에게 물려주고 이임

하였다. 그의 부모는 세종과 미실이다. 미실은

세종의 부인이었지만 제24대 진흥왕, 그의 차자

제25대 진지왕, 장자 동륜태자의 장남인 제26대

진평왕까지 삼대왕을 차례로 섬겼다. 미실을 중

심으로 그녀의 남자들을 보면 세종과 혼인하여

입궁하기 전에 연인이었던 5세 풍월주 사다함,

사다함은 요절하였다. 그리고 남편 세종과 11세

풍월주를 지낸 하종과 옥종을 두었다. 그리고 7

세 풍월주를 지낸 설원랑과는 16세 풍월주를 역

임한 보종를 낳았다. 설원랑은 미실이 영흥사에

서 병이 들어 죽을 때까지 곁에서 간호하며 자신

이 그 병을 대신 앓기를 기도하였다. 미실은 수

많은 남성들 중 설원랑과의 관계를 가장 진실하

게 생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설원랑과

낳은 보종이 막내 아이라서 가장 사랑하였다. 미

실은 동생 미생과도 사통하였다. 그리고 진흥왕

의 후궁으로 총애를 받으면서 왕후에 버금가는

권세도 누렸다. 진흥왕과는 반야공주, 난야공주

, 수종전군을 두었다. 또한 동륜태자와는 딸 애

송공주를 낳았다. 다음으로는 진지왕 김사륜에

게 색공하였고, 진평왕과는 딸 보화공주를 두었

다. 화랑세기에 등장하는 미실의 남자들이다. 자

녀는 4남4녀를 두었다. 

은륜공주, 은륜은 진흥왕과 왕비 사도의 딸이

다. 그들은 3남4녀를 두었다. 장남은 동륜태자로

제26대 진평왕의 아버지이다. 차남 사륜은 제25

대 진지왕이다. 삼남 김구륜은 미실의 딸 보화공

주와 결혼하여 김선품을 낳았다. 김선품이 12세

풍월주 보리공의 딸 보룡과 결혼하여 태어난 장

녀(김자눌)가 문무왕의 비 자의왕후인데, 그녀

가 ‘흠돌의 난’ 을 평정한 후 화랑도를 폐지하

고 낭도들을 병부에 소속시켰다. 하지만 지방까

지 하명되지 않자 다시 부활시켜 풍월주와 국선

의 이원체제에서 풍월주를 폐지하고 국선으로

만 운영하였다. 진흥왕과 사도왕후의 딸들은 네

명인데, 장녀 태양공주는 진평왕의 후궁이고, 아

양공주는 김유신의 조부 김무력과 혼인하였다.

은륜공주는 진평왕의 후궁이었는데 방탕한 생

활로 인하여 왕의 총애를 잃었고, 사도왕후가 대

원신통의 골의 약화를 염려하여 하종과 혼인시

켰다. 당시 하종은 이미 정처가 있었다. 

하종의 정처는 7세 풍월주를 역임한 설원랑의

딸인 미모美毛였다. 그들은 아들 모종공과 딸 유

모와 영모를 두었다. 모종은 후일 22세 풍월주을

지낸 양도의 아버지이고, 영모는 김유신의 정처

가 되었고, 언니 유모는 후처가 되었다. 유모는

처음에는 14세 풍월주 김호림의 아내였다. 호림

공은 8세 풍월주 문노의 딸인 현강과 결혼했었

는데 현강이 조졸하였다. 그리고 유모와 결혼하

여 아들 김선종을 낳았다. 이 김선종이 자장慈藏

율사이다.

하종은 성품과 처신에서 아버지 세종을 많이

닮았다. 세종은 미실의 색공과 색사에 개의치 않

고 지극하게 감싸주었다. 하종 역시, 은륜이 후

처가 되어 자녀를 낳은 후에도 행실이 정결치 않

았지만 세종이 미실을 대하듯 하였다. 하종의 세

계世系에 대해서는, 부계는 6세 풍월주 세종편

에서 모계는 10세 풍월주 미생편에서 다루었지

만 간단히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하종의 아버지는 세종전군이며, 세종의 부모

는 태종과 지소이다. 태종의 부모는 아진종과 보

옥공주이다. 아진종은 제22대 지증왕의 동생이

며 습보공의 아들이다. 습보의 아버지는 복호이

고, 복호의 아버지가 제17대 내물왕이다.

하종의 조모 지소는 법흥왕의 딸이며 진흥왕

의 생모이다. 하종의 증조모 보옥공주는 소지왕

의 후궁이기도 했다. 부모의 기록은 없다. 화랑

세기에 기록이 있는데 아쉽게도 그 부분이 탈자

되어서 알 수가 없다. 태종이 소지왕의 마복자이

다. 

하종의 어머니는 미실이며, 미실의 부모는 미

진부와 묘도이다. 미진부의 부모는 아시공과 삼

엽궁주이다. 아시공의 부모는 선모와 보혜이며,

선모의 부모는 장이와 수리이고, 장이의 부모는

복호와 보미이다. 미실의 어머니 묘도의 부모는

박영실과 옥진이다. 영실의 부모는 수지공과 보

현공주이다. 보현공주는 지증왕의 딸이다.

그런데 500년 소지왕의 퇴위(폐위?)와 지증왕

의 즉위 과정에서 정변이 있었을 개연성이 농후

하다. 방계의 지증이 동생 아진종의 막강한 세력

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르면서 아진종을 소지왕

장례때 함께 순장하였다. 그리고 보옥공주는 고

구려에 볼모로 보냈다. 그 죄책감이었는지 알 수

는 없지만 지증왕은 502년 순장제도를 폐지했다

. 하종은 부계로는 내물왕의 7세손이고, 모계로

는 8세손이다. 591년 풍월주의 위를 보리공菩利

公에게 물려주고 상선으로 물러 앉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신

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

영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www.g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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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는 주택이나 상업

용 건물에 투자해서 집세(Rent)를 받아 은

퇴 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부동

산 투자는 실체 건물을 보유하고 만져볼 수

있기에 주식투자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뉴턴

의 3가지 운동 법칙 등이 한 예다. 이런 법칙

을 이용하여 달나라까지 여행한다. 투자에

도 중요한 기본원칙이 있다. 그중 하나가 '분

산투자'이다. 분산투자하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인이 투자할 때

는 '분산투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

이 투자실패로 이어지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 자체가 잘못된 투자라고 말

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투자로 실패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투자의 기본인 '분산투

자'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부동산 투자는 전체 자산 중에서 많

은 부분을 차지한다. 여러 투자 종목 중에서

어느 특정한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이

다. 투자한 부동산이 대박이 나면 얼마나 좋겠

는가? 그러나 정반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

다.  

둘째, 부동산 구매가 일반적으로 본인이 거

주하는 근처이다. 엘에이(LA)에 거주하고 있

다면 엘에이 주위에 투자하게 된다. 캘리포니

아라는 한 주에서도 작은 부분이다. 뉴욕이나

댈러스 등 미국의 다른 지역 투자는 거의 불가

능하다. 지역적으로 분산투자에 어긋나는 것

이다.

셋째, 부동산 투자에도 주택, 아파트, 호텔,

사무실, 콘도, 등 종류가 다양하다.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여유가 없기에 여러 부동산 중에

서 어느 한 부분에 투자하게 된다. 이것 또한

분산투자에 어긋나는 것이다. 

투자의 기본인 '분산투자'에서 한 번도 아

니고 서너 번을 위반하니 이런 투자가 잘못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위에 언급한 것은

단지 '분산투자'라는 개념에서만 살펴본 것

이다. 

부동산투자는 현금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한다. 빌딩 가격이 하락하고 대출이 어려워

지고 임대료가 제대로 수금이 되지 않는다

면 그 고통은 심각하다. 재산세, 임대료 대한

수입세, 등 세금도 투자하기 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부동산 투자는 많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관리인을 고용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면 직

접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손재주’가 필

요하다. 그야말로 24시간 대기 상태이다. 또

한, 명의변경 등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서류

, 기본적인 세법, 임대가 원활히 될 수 있도

록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하다. 만약 입주자

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거나, 야반도주, 분

쟁, 등을 일으킬 때 생기는 스트레스와 금전

적인 손실은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월세 받는 금액

만 생각하지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 비용, 재산세, 보험료,

수리비, 수입에 대한 세금, 등 모든 경비를 계

산해야 한다. 부동산투자는 자산이 부동산

과 함께 묶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급한

일로 목돈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을 처분해야

만 한다. 처분할 때 그동안 받았던 감각 상각

비 혜택을 물어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상속

은 금융자산과 달리 복잡하다.

지난 10년 부동산 시장이 가장 활발했던

샌프란시스코 지역 부동산은 2배로 증가했

다. 이와 비교해서 미국의 500대 기업의 수익

률은 300% 이상 상승했다. 투자 $100,000이

$400,000 이상으로 4배가 불어난 것이다(In-

side a decadelong bull run, WSJ staff,

March 8, 2019). 

부동산투자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어려운

투자이다. 은퇴한 후 생활비나 소일거리로

부동산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다. 자산의 많은 부분을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 심사숙고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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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권정근 국장이 향

후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남

한(南韓:대한민국)을 통하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27일 밝혔다.

미•북(美•北韓)대화의 중재자이자 촉진

자(促進者) 역할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의 구상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권정근 국장은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조미(북한•미국(北韓•美國))

사이에 이미 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연락통

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협상

을 해도 북한과 미국이 직접 마주 앉아 하

게되는 것 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을 철저히 일축했다.

권정근 국장은 “북•미(北•美) 관계를 중

재 하는 듯이 여론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의 몸값을 올려보려하는 남조선 당국자들

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면서 “조미(北韓

과 美國:북한과 미국) 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北韓)와 미국’이며 조미

적대관계의 발생 근원으로 보아도 남조선(

南朝鮮)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

다”고 했다.

권정근 국장은 이어 “지금 남조선 당국

자들은 저들도 한판 끼여 무엇인가 크게 하

고 있는 듯한 냄새를 피우면서 제 설자리를

찾아보려고 북남(北南)사이에도 다양한 경

로로 그 무슨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

자들이 지금 북남 사이에 다양한 교류와 물

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북

한과 미국관계는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을 말함) 동지와 미국 대통령 사이

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나가고 있다”며

“남조선(한국) 당국은 제집의 일이나 똑

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단언했

다.

권정근 국장은 이 담화에서 미국의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하면서 협상 재개(再開)

를 원한다면 ‘새로운 셈법’을 갖고 나오

라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미국이 말로는 조미(朝美:

북한과 미국을 뜻함)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우리를 반대하는 적대 행위

를 그 어느때보다 가증스럽게 감행하고 있

다”면서 “미국이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합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행

각은 않고 대화재개를 앵무새처럼 외워댄

다고 하여 조미(朝美)대화가 저절로 열리

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정근 국장은 이어 “미국과 대화를 하

자고 하여도 협상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어

야 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야

하며 온전한 대안(代案)을 가지고 나와야

협상도 열릴 수 있다”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

로 요구해 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

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교체

를 재차 요구한 것.

권정근 국장은 “미국이 지금처럼 팔짱

을 끼고 앉아 있을 작정이라면 시간이 충분

할지는 몰라도 결과물을 내기 위해 움직이

자면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는 못할 것”

이라며 “미국은 우리(북한)의 거듭되는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

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북한의 권

정은 외무성 미국국장의 발언은 그동안 “

북한 핵(核) 폐기 문제에 매달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애쓴 노력’은 국민을 허탈하

게 만든 것 뿐” ‘미•북한’ 핵 협상을 벌

이는 동안 ‘창 밖에서 구경’만 해온 문재

인 대통령의 ‘말 장난’ 밖에 없었다는 북

한의 권정근 국장의 해석.

뿐만 아니라 문대인 대통령이 마치 북한

의 핵 폐기에 한 가닥한 것 같은 ‘정치적

행각’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는 엄연하

고 확실한 경고로 해석된다.

失: 過 과실 실, 즉 잃을 실. 분석하면 ①

좌인지(左引之)-삐칠 별. 左의 뜻을 풀면

하나님(一)의 숨결(丿)이 工:장인 공 –뜻

은 “요한복음 14:6”의 설명이 가장 적절

하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

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요한복음

14:6. 이 말씀이 ‘工’자를 그대로 증거한

다.

②夫: 남자 통치 ‘지아비 부’ –정확한

해석은 “인자(人)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一) 다음으로 아

들(二) 예수 그리스도 성령(三)으로 삼위

하나님의 신분증 하여 夫는 二人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증을 뜻한다.

따라서 ‘失’은 예수 그리스도 숨결을

뜻하므로 ‘失’은 땅에서는 잃어버리는

失이 되지만 하늘에서는 영원한 “예수 그

리스도(二人)의 숨결(丿)로 영생(永生)을

증명한다.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를 믿는 이

유가 “땅에서 육(肉)이 죽으면 하늘로 올

라가 영생(永生)을 즐긴다”는 설명이다.

失이 지닌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眞理)

는 永生과 직결된다는 뜻!!!

내 손(手)을 떠난다고 섭섭해서는 안됀

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And hope does not disappoint us, because God has poured out his love into our hearts by the Holy Spirit, whom he has given us.

기록된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As it is written: "See, I lay in Zion a stone that causes men to stumble and a rock that makes them fall, and the one who trusts in him will never be put to shame." –로마서 5:5, 9:33.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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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는 train이라 쓰고 [추레인]이라 읽는

다. 물론 대부분의 사전에는 /tɹeɪn/으로 나와

있다. 그러니 [tɹeɪn] 즉 [트레인]이라 발음하

기 쉽다. 그러나 캐임브리지 사전을 보면 이

와 더불어 [tʃɹeɪn]이란 표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건 [추레인]으로 발음한다. 참고로

영어학에서는 마음속에 있는 추상적 발음을

나타내기 위해 //을 사용하고, 실제 입을 발음

되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 []을 사용한다.

train의 첫 부분 소리는 child /tʃɑɪld/의 첫 부

분 발음과 정확히 똑같다. 그래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필자처럼 파닉스를 배우던

5, 6세부터 수십 년 동안 [tɹeɪn]이라고 믿어왔

는데 갑자기 그게 아니고 [tʃɹeɪn]이라니? 그

래도 뉴요커처럼 말하려면 생각을 바꿔먹을

수밖에 없다. 

그럼 모든 -t-가 /tʃ/로 발음될까? 천만의

말씀이다. 당연히 /t/는 [t]로 발음된다. /t/가

/tʃ/로 발음되는 경우는 바로 뒤에 ‘r’이 따

라 나오는 경우이다. 독자들은 금방 tr-로 시

작되는 단어들을 떠올려볼 것이다. tree,

tremble, truck, try, trespass, translate 등등.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맞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은 용달차에 ‘추럭’이라 쓰고 다니는

걸 보면서 필자는 참 촌스럽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왜 truck을 ‘트럭’이라 하지 않고 ‘

추럭’이라 하는 걸까, 하는 의아함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어쩌면 영어를 제대로 배

우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그 용달 기사가 옳았

다. truck은 ‘추럭’에 가깝게 발음된다. 마

치 train이 [추레인]에 가깝게 발음되는 것처

럼. 생각해보라.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

다면, 즉 책을 통해 배우지 않았다면, 그 사람

은 틀림없이 원어민이나 원어민 비슷한 사람

에게서 발음을 통해 배웠을 것이고 그의 귀에

는 [추럭]으로 들렸을 것이다. 남대문의 장사

꾼이 영문과 대학생보다 더 본토 발음에 가까

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데 있다. tree도 마찬가지이다. 미

군이 주둔했던 용산에 가면 상점에 ‘크리스

마스 츄리’라 쓴 간판을 쉽게 볼 수 있다. 학

생이었으면 절대로 ‘츄리’라 쓰지 않고 ‘

트리’라 썼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실제 원

어민을 다루는 용산의 상인들 귀에는 철자를

알 필요도 없으니까 귀에 들리는 대로 ‘츄리

’라 썼을 것이다. 이럴 땐 역시 배운 것이 안

배우느니만 못하단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아무튼 /tr-/은  [tʃɹ-]로 발음된다고 정리

를 하자. 그러니까 train을 마치 말더듬이처럼

발음한다면 t, t, train을 [트, 트, 트레인]이 아

니라 [추, 추, 추레인]처럼 말하는 게 맞다. 꽤

오래 전에 원더걸스의 <Tell me>란 노래가 선

풍적 인기를 끈 적이 있다. 가사 중에 “텔~

미, 텔~미, 테, 테, 테, 테, 테 ,텔~미...”란 구절

이 나온다. 여긴 /t/가 단독으로 나오니까 당

연히 [t]로 발음되지만, 앞에서 말한 train은

/tr-/이니까 “추, 추, 추레인”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자주 사용하는 동사 try도 마찬가지이다.

사전에는 분명 /traɪ/라 나와 있지만 사전을

너무 신봉할 필요는 없다. 현실 발음을 모두

다 반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이 단어 역

시 [트라이]가 아니라 [추라이]라 발음하는

것이 좋다. You can try. (한번 해보시라니까

요.) 어떻게? [유 캔 트라이]가 아니라 [유 캔

추라이]라고. [트라이]라고 발음하면 한국의

속옷 상표 ‘트라이’가 생각난다. 

미국아이들이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

램 중에 <Thomas the Train>이 있다. 아이들

이 기차에 끌리는 이유를 심리학자들은 알아

듣기 어려운 복잡한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필

자가 알기로 아이들은 부단히 움직이는 사물

에 관심이 많다. 기차는 엔진을 단 차량이 나

머지 차량을 ‘끌고’ 가기 때문에 train이란

이름이 붙었다. 라틴어 trahere는 ‘끌다’란

뜻이다. 컴퓨터의 마우스 따위를 ‘끌다’란

뜻인 drag, 연필 따위를 ‘끌면서’ 그림이나

글씨는 쓴다는 의미의 draw 는 trahere의 이

철자이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들은 무수히 많

다. 육상 트랙을 뜻하는 track을 비롯해서 at-

tract(관심을 끌다), contract(계약하다), re-

tract(후퇴하다), tractable(다룰 수 있는) 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다만 /tr-/이 이

들 단어에서처럼 중간에 있을 때는 /tʃɹ-/가

아니라 그냥 /tɹ-/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기차는 추레인?

[ 오르고의 영어잡설 67 ] 올댓보스톤 교육컨설턴트, orugo4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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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

보스톤 북쪽, 런드로멧 연매상: $230,000
매매가격:$199,000

보스턴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보스턴 남쪽, 보스턴에서 15분 거리, 세탁소 +
사쓰유닛, 연매상:$850,000, 새 장비 
no perc 쓰는 세탁기계

보스턴 북쪽: 연매상: $210,000, 퍼크 쓰지 않
는 세탁 기계, 안전한 매상, 소유자 은퇴

프래밍헴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보스턴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 + 사쓰유닛 
연매상: $265,000, 고급 동네, 좋은 위치 
소유자 은퇴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턴 북쪽 풀 플랜트 연매상 $120,000+
고급 동네, 좋은 매매가격, 처음 사업 시작하는
바이어 환영. 오우너 파이낸스 고려

보스턴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파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풀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 사쓰유닛, 연매상 $444,000

최고의 위치, 꾸준한 고객들, 30+ 년이상 존재

보스턴 근교: 연매상: $210,000, 퍼크 쓰지 않
는 세탁 기계 교체 (2018), 좋은 위치

보스톤 남쪽 런드로맷 & 건물 연매상 $600,000
비즈니스와 건물 함께 매매 $1.5M

보스턴 남쪽: 성업적인 드랍 세탁소. 
연매상:$233,000, 매해 매상 증가

우스터 지역: 일중식 식당, 연매상:$500,000,
풀 리커 면허증. 퍼터켁 야구팀이 RI 주에서 
이전. 우스터 지역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음

로드아일랜드 성업중인 한국 식당
연매상 $2.1M, 매매가격 $800k
풀리커 면허증, 72석, 대학교 근처


